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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

겨을이 막지나고 언 땅이 
녹을 때 발에 심은 보리는 발로 잘 밥아 

다져 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발을 

방는 일입니 다 .

방지일 목사(중국어문선교회 고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말 
씀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 
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특 
별히 "네 발바닥으로 방는 곳은" 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1972년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 요단 
강을 멀리서 보며 건너편 레바논 항 
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의 성경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 
었습니다. 흑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의 말씀율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 
가 하고. 마음만 같아서는 금방 요 
단을 건너 아무 제재없이 레바논 
쪽으로 갈 수도 있으련만 사정은 그 
렇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영역 이상이었습니다. 남 
쪽의 네캡광야로 부터 북쪽의 레바

논 산악지대와 동서로 유프라테스와 
지중해에 이르는 광대한 땅이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스 
라엘의 경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하신 경 
계를 다 밟지 앞았다는 것이 됩니
cK

한편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 
다. 씨 뿌리는 능부가 나가 씨를 뿌 
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나 돌찍■밭 
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 
는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는 주님의 설명과 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문들에게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從  太 陽 出 來 之 地 直 到 日 落

우리 말가사: 해뜨는데부터- 해지는데까지 - 주이름 찬양받으리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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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이름 찬양하리로다.



탐방

영등포중화교회를 찾이

r
영등포 중화교회 유소충목사

"한국내의 중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교’ 라고 부르는 중국인 

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 
이다. 특히나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은 극히 한정 
적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던 차에 한중 수 
교와 이에 따른 선교적 차원에서의 화교교회가 
차지하는 의의가 적지 않으리라는 기대로 영등포 
중화교회를 찾았다.

영등포역에서 한 10분쯤 걸어 대로변 골목을 
타고 약간 들어가다 보면 기계작업 상가에 인접 
한 작고 아담한 3충하리 교회 건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유소충 목사가 담임하는 영등포중화 
교회의 보금자리이다. 유창한 한국말로 웅대하시 
는 유 목사에게서 장시 한국인이란 착각을 받기 
도 했지만 5척 단신의 아담한 용모 속에서도 역 
시 중국인다운 중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영등포 중화교회를 포함한 화교교회의 역 
사와 현황을 유 목사에게 물었다.

현재 서울의 정등과 영등포 2곳을 비롯한 수 
원, 인천. 부산, 대구 둥 모두 7곳에 교회가 있 
는데 1911년에 설립안 한성교•회가 그 효시 라고 
32

한다. 주로 산등 둥지에서 건너오기 시작한 중국 
인 가운데 신자들이 서 양선교사의 도움을 임입 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영등포 중화교회도 
1958년 한국인 교회를 빌린다든지. 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61년 9월에 이르러 정식：!회 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한국내의 화교교인의 수는 3 .4백 명 수준 
이고 영등포중화교회도 재적은 80명 정도나 출석 
교인의 수는 3 .4십 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 라고 
토로.

그 중 절반이 순수 화교이고 나머지 25%가 한 
국인 중국선교 지망자이고 나머지■ 2% 가 중국교 
포라고 밝혔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신앙양상의 차이점을 질문 
받은 유 목사는 중국인의 민족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함으로 이에 답했다.

그 첫째가 중국인은 ‘지나친 현실주의자’ 여서 
근면성실한 생활태도를 지나치게 승상한 나머지 
종교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도 영적 세계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점을 들어 전도의 어려옴을 
들었고. 두번째는 중국인들이 과거의 종교를 존



현재는 전체화교의 숫자나 
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록의 중국인과 화교의 결혼 등을 통한 한국내의 
유입이 증가하고, 따라서 교인 수도 늘어나리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었다.

중하여 새로운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아주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즉 새로운 
종교를 믿기 위해 옛 종교를 버리는 것을 더욱 
죄악시하는, 기독교의 그것과는 엇갈린 죄관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기는 한국내의 화교들이 이민 둥으로 
점점 그 숫자가 감소해 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유 
목사로부터 상당히 훔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 목사의 설명인즉 현재는 전체화교의 숫자 
나 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 
으로는 대륙의 중국인과 화교의 결혼 둥을 통한 
한국내의 유입이 중가하고 따라서 교인의 수도 
늘어나리라는 회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었다. 우 
리의 이야기는 자연히 중국선교의 방향으로 흐르 
게 되었다. 을해의 영등포중화교회의 목표가 중 
국선교라고 말씀하는 유 목사는 그 자신이 한국 
분들로부터 “ 당신은 어째서 중국인인데도 한국인 
보다도 중국선교에 관심이 없느냐?” 는 질문을 종 
종 받는다고 했다. 그는 “ 물론 중국인으로서 그 
렇게 해야겠고 또 중국선교•에 대해 방이 생각한 
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에 가서 월 한다고 하는 
중국선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고 못박았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중국체제가 외부인들이 그곳 
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 
의 변화가 없는 한 가서 전도한대도 유익이 있기 
보다는 종교적 손실이 더 클 것이란 점을 들었 
다.

우리가 중국선교•여행을 다니온 어느 분의 체험 
을 들어 논평을 요구하자 중국에 갔다온 100이면 
100이' 다 다른 말을 한다. 족 그것은 각자의 체 
험일 뿐이지 중국전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 
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무작정 사명으로 전도 
하러 간다는 특공대식 단기적 선교시대는 지나갔 
다고 단언했다. 이는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수 
명이 길지 못하며 중국정부의 누가 보더라도 正 
道와 ᄎ道를 걸어야지 관방인사를 통한 묵인하의 
전도와 같은 비공식적 선교•행태는 선교전략이 될 
수 없으며 되서도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 
다..

유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가 행하는 선교를 다

음과 같은 말로 평가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중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와 

교육시켜 현지선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 
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에도 큰 기대를 건 
다면 실망할 것이다. 지금 그런 방법들이 중국당 
국에 포착되어 밥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현지인이라도 전도중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 
하는 상황인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행하는 어떠한 선교방법에도 100% 박수를 쳐줄 
만한 것을 발건하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 
이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것이 중국선교의 가장 
좀은 길이 되겠느냐 질문에 다소 심각한 표정으 
로 자기의 대답은 소극적이 아니냐는 반웅도 받 
고 있다면서 2가지를 그 처방으로 내높았다.

먼저 케케묵은 방식이칼지 모르나 중국을 위해 
밥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회를 가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상자교회와의 
바른 협력으로 정식선교의 길을 트기 위해 기도 
하며 노력하라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이 
제 삼자교회를 훼방하면서 전도할 시기는 지났 
다. 이제까지 3자교회를 비판하던 모 인사도 침 
묵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월 의미하는가? 중 
국의 3자교회와 자주 종교적 국제회의 둥으로 왕 
래하면서 우리 선교사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주도 
록 체계적 변화를 시도할 때다. 이것이야말로 한 
중수교가 우리에게 부여한 좋은 기회인 깃이다. 
다른 서구 열강이 삼자교회의 성립에 직접요인이 
되었던 데 비해 한국은 이제 다른 서구교회가 성 
사시키지 못한 일을 이룰 호조건이 있는 나라이 
다. "

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분명 새 
로운 혁신적 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느껴진 것은 
왠 일일까?

이것이 만리장성의 중국식 선교전략이어서였을 
까? 아마도 이날 산동어는 성조가 없고 발음의 
장던•의 차이로 구별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유 목 
사로부터 처음 알게 된 중문학도의 당혹감과도 
같은 맥락이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장장 3시간에 

걸친 탐방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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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육을 받아 전통교육을 수학한 
학자로 만■청정부의 과거제도에서 합 
격한 擧ᄉ이었다.

거인으로 뽑히고 난 피 王은 중학 
의 국학교사로 임명되어 십여 년을 

근무51다. 청조가 멸망하고 민국정 
부가 수립되자 (1911) 왕은 감리교 
深傾文(A.P. Parker) 목사의 초빙으 
로 興華報의 편집을 맡았다.

흉화보는 웨술레교를 필두로 미국 
메도디스트교와 감리교가 합자하여 
내던 기관지로 宣統 2년(1910)부터 
홍화보라 개칭하여 매주 1冊을 출판 
하였다.

왕치심이 출판편집을 맡은 후 내 
용은 충실해져 판로가 확대되었다. 
왕의 자술에 따르면 판매수량은 장 
로회가 南京에서 출판하고 있던 기 
관지 通問報의 부수에 뒤지지 안았 
다고 한다. 그의 기독교신앙은 웨슬 
레선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국 10년 (1921) 그는 훔화보의 
편집일을 사임하고 남경으로 가서 
金陵신학교의 중국철학과정 교수를 
맡게 된다. 5년 후 기독교문사에서 
蘇州 東 吳 *學 을  설립하였는데

(1926), 文社의 설립주지는 중국 
토착 기독교의 중국어문 저작을 촉 
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문사월간 "을 간행하였고 
왕 은 . 편집을 맡았다.••文社月刊"을 
간행함에 있어 일반독자에게 가차없

王治心은 민국 20년대부터 기독교 
저술분야에서 활약한 작가이자 학자 
다.

그의 평생 동안의 저작은 풍부하 
며. 내용방면에 있어서는 중국고전 
에 대한 연구나 기독교의 교리를 선 
전하는 저술이건간에 내응이 충실하 
고 문장이 아름답고 음률이 뚜]어나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록 구시대에 태어난 인물 
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상과 종교 
신앙을 받아들인 유학자였다. 만년 
에는 해외로 도피하지 안고 공산치 
하에 남아 金陵신학원에 몸담고 있 
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 
지 자료가 분명하지 압아 알 길이 
없다.

그의 일생 동안의 사적은 입게 논 
단할 일이 못된다. 다만 그의 초기 
문서사역 방면에 있어서 중국교회사 
의 행운이였으며 지워지지 있을 공 
헌을 했다.

또治心은 清 광서 7년 (1881)에 태 
어났으며 본적 은 浙江省 吳興이다. 
吳興은 胡州라고도 일컫는 곳으로 
절강성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東若 
溪와 西若溪가 이곳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홀러 다시 * 潮로 들어가 
는 곳이다.

吳興은 역삼각형의 杭嘉胡平原의 
아랫부분이자 호수와 산새가 뛰어난 
곳으로 시인묵객이 모여들던 곳이기 
도 하였다. 王은 어려서 엄격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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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평을 가하는 둥 그의 언론은 
격렬하였다. 때문에 모함을 당해 민 
국 17년 (1928) 정간된다. "문사월 
간” 은 단지 삼년 남짓 존속되었지만 
그것이 끼친 영향력은 컸다.

왕치심 자신이 원고에 엄격했을 
뿐 아니라 교계내의 뚜1어난 인사들 
이 기고인으로 망라되었으니. 劉廷 
芳, 吳雷 JII, 趙紫哀. 余日章. 誠靜 
怡 등이 활약했다.

" 문사월간” 은 충격적인 내용이나 
아름다운 문장도 실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관계의 수종의 단행본도 출 
판하였다. 趙紫衰의 《基督敎哲學 
> ,  《耶穌的 ᄉ生哲學》 間又文의 
《革命的 基督敎》. 謝頌黑와 米星' 
공 역 의 《近代科學的 宗敎觀》 둥은 
독자들의 흉미를 많이 끌었던 저작 
등이다.

王治心이 저 술 한 《中國歷史的 上 
帝 觀 도  文社출판사에서 간행되었 
는데 판매실적이 양호하였다. 文社 
가 교회에 공헌한 것이 있다 할진대 
王治心의 공로 또한 사라지지 안고 
기억될 것이다.

王治心은 文社에서의 사역 이早 
福建省 福州市의 協和文理學院에서 
교수직을 맡아 중국문학 방면의 강 
의를 했다. 福州의 協和文理學院은 
민국 5년(1916)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 미국 기독교 협회와 미국 
메도디스트교 둥 4개교파가 합자 출 
자해 세운 최고문리학부였다. 또은 
원장직을 6년 간 맡은 두1 민국 23년 
(1934) 上海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 
었는데 그 후의 사적은 잘 밝혀지지 
않아 알기가 어렵다. 다만 알 수 있 
는 것은 王이 南京의 金陵신학의 주 
밀을 맡아 간행물의 면폭과 내용에 
충실을 기했고 이 책이 닐리 읽허졌 
다는 점이다. 민국 39년(1950) 金陵 
신학교 개교 40년 경축에 이 학교의 
40주년 기념 특간을 내었는데. 여기 
에는 기독교계의 저명한 지도자 둥 
의 학술는문이 실려 있었다.

이 특별 간4g 물의 출판에도 70고

령의 王治心은 여전히 主編ᄉ으로 
황약하고 있었고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다. ，

또治心의 일생 동안의 저작은 매 
우 풍부한데 아래와 같다.

《中國學術源流》, 《孔子哲學》. 
《基子哲學》, 《道家哲學》, 《基 
督徒的佛學研究》, 《古文今譯中國古 
事》, 《中國古代的上帝觀》, 《中國 
宗敎思想史ᄎ綱》과 中國基督敎史
綱》 둥 있 으 며  단편의 작품은 일 
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니. 그 
와 함께 문서 사역 방면에 종사하였 
던 應元道가 그를 일컬어 "우리 기 
독교 저술계에사 가장 훌륭한 작 
가■’ 라고 한 것도 당연하다.

王의 저작 가 운 데 《中國宗敎思想 
史ᄎ綱》과 《中國基督敎史润》은
가장 닐리 인구에 회자되었고 해외 
에까지 소개되었던 책으로 지금까지 
도 출전되고 있다. 특히 후자는 중 
국 기독교역사에 있어 최초의 완전 
한 저작이며 여기에서 왕은 깊은 역 
사이해와 정확한 문장으로 중국에서 
천여 년에 걸친 기독교를 핵심적으 
로 서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 
가 중국문화상에서 이미 뿌리를 내 
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 
독교가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과 중 
국의 과학사상 및 민주사조에 미친 
효과 둥을 언급하면서 신중국의 건 
설에 막대한 공헌이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이 서적이 출판된 지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중국 
기독교사 방면에 이 책을 뚜1어넘는 
저작은 나오지 못하는 실 정 이 니 《 
中國基督敎史綱:» 은 실로 전범적인 
책이 라 할 수 있다.

王洽心은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으로. 여 
러 편의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토론을 거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실로 일생 
등안 기독 신앙과 중국문화의 융합 
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사람이며 그 
공로는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35



대̂ 성̂ 의 간증
w K"WSM"SK"C*x <*SSx *>Mi:

짐이 무거운 사람
1983년 나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이 해에 나는 주 에수 
를 믿고 생명적 변화를 갖게 
되었다. 우리 집은 네 명의 아 
이를 포함한 여섯 식구가 내몽 
고의 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생활은 된다. 믿기 전 나 
는 자주 아왔으며 7 ~ 8 종의 병 
을 갖고 있었다. 병원이 집이 
나 마찬가지고 약복용이 습관 
화되어 있었으며 매일 병과 싸 
우는 고통스런 생활이었다. 당 
시 몹시 말라서 솜옷을 안팎으 
로 두껍게 입고 거기다 솜신발 
을 신고서도 체중이 겨우 60kg 
이었다. 병 때문에 성격은 더 
욱 거칠어져 제멋대로 굴었으 
며, 집안의 대소사 결정에 내 
결정이 옳든 그르든 관철시키 
고야 말았다. 이 때문에 가족 
들은 몹시 불쾌해 했다. 병으 
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사사 
건건 시비가 있었다.

1983년에 한 형제가 주님을 
소개한 두1부터 상황은 변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복
36

음 11:28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 
다. 나는 큰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에수를 알고 그를 
영접했다. 주는 참으로 자비 
롭다. 그는 내 영혼을 구했을 
뿐 아니라 질병도 모두 고쳐주 
셨다. 지금 내 체중은 솜옷을 
벗고도 75Kg이나 나간다. 나는 
내 몸을 통해 그의 사랑과 기 
적을 체험했고 이후 죽기까지 
믿음이 변치 않으리라 결심했 
다. 지금의 나는 건강도 좋아 
졌고 성품도 종아져서 가족들 
이 몹시 기뻐한다. 큰 딸과 아 
내는 나의 변화를 보고 주님께 
톨아왔다. 이제 가정은 화목하 
여 모든 일을 의논한다. 작은 
딸의 일에도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가정 
은 측복을 받아 모두 평안을 
마음에 느끼고 있으며 이야말 
로 전에 없었던 축복이다.

나는 믿은 지 2년 두1에 세례 
를 받았다. 세례 전에 마음 속 
에 한 가지 큰 갈등이 있었다.

나는 형과 어떤 일 때문에 왕 
래가 없이 원수처럼 지냈다. 
인간적 관점에서 나는 형에게 
할 도리를 다 했기에 내가 먼 
저 그와 화해하고 싶지 않았으 
나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전에 
형을 용서하고 자발적으로 형 
과 화해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 
무척 기뻤다. 세례 때 뜨거운 
기운을 머리 몰에서 발 몰까지 
느끼고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다. 동시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왔다. 주님은 용서를 가 
르쳐 주었고 나는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

두 차례의 귀신 쫓은 경험
믿은 지 2년째에 외조카1달이 

갑작스레 정신병에 걸렸다. 외 
조카딸을 우리 집으로 오게 하 
여 기도를 해주고 싶었다. 그 
녀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이!는 
집으로 들어오려 하지 있고 소 
리를 질러댔다. 나는 이 광경 
을 보고 온 가족과 합심기도를

진실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했다. "저에게 능력 주셔서 귀 
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후 그너를 집 
에 들어오게 하여 기도했다.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 
귀를 쫓아달라는 기도였다. 갑 
자기 그니가 진정되고 병이 나 
았다. 그너의 아버지가 데리고 
간 두1 그 믿음이 아직 견고하 
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마귀가 
그녀를 공격했으나 감사하게도 
그 부모 형제의 S 임없는 기도 
로 12일 뒤 병이 완전히 나았 . 
다. 병이 나은 두] 그 아버지는 
다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ᅵ 
다. 같은 일이 다른 자매에게 
일어났다. 이 소녀는 15세로 
미친 지 40여 일 되었고 매일 
30알의 수면제로도 잠들지 못 
했다. 이 소니의 아버지는 아 
직 믿지 않던 사람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이었다. 그는 달의 병을 
통해 예수께 돌아왔다. 딸이 
40일이 넘게 조금도 차도가 없 
자 딸을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병원비는 
500원에 달했고 그에갠 200원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게 돈 
을 빌리러 오게 되었다. 나는 
이 일을 알고 다음날 그를 방 
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방 
10시쯤 나는 두 명의 형제를 
집으로 오게 하여 이 소니를 
위해 기도했고 다음날 함께 찾 
아가기도 했다.

이듣날 우리는 그녀를 찾아 
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소 
녀가 발병 후 한숨도 자지 안 
았으나 바로 어껫밤 10시 우리 
들이 기도 S1 던 때 그너가 잠들 
었다고 알려주었다. 나중에 우 
리는 그니를 데리고 교회에 가 
서 몇 명의 형제와 더불어 안 
수 기도했으며 그녀는 곧 기뼈 
하며 얼굴색이 좀아졌다. 그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즉시 무릎 품고 ■•주님 나는 죄 
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1 •랐습 
니다. 주님을 구박하고 때렸습 
니다. 저를 웅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왜 그가 주님' 
을 때렸다고 말했을까? 원래 
그는 불신자로 신자인 아내와 
딸을 때리곤 했었기 때문이었 
다.

그 일 후 나는 그 소녀를 우 
리 집으로 데려와 낮에는 형제 
자매들에게 돌보게 했고 저넉 
에는 우리 가족이 그니를 돌보 
았다. 믿음으로 기도한 지 7일 
이 지나자 병이 완전히 나아 
그녀는 2일 등안 줄곧 잠을 갔 
고 우리 짇에 머문 지 9일 두1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간 
중을 했으며 40일 간 매일 30 
알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그 
녀의 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 
지 못했음을 입중했다. 하나님 
이 허락하지 앉으면 사람이 어 
떤 일을 생각하더라도 파괴되 
지 ^ 는다. 만약 하나님이 기 
삐하지 않는 일이라면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루 
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 
말 진실하고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깨어서 주를 위해 일하자
이 두 가지 사건에 등참했기 

에 더욱 나 자신의 믿음을 깊 
이 생각하게 했다. 두 소 니 는  
매우 건강하고 평안했는데 마 
위의 공격을 받자 평안은 사라 
지고 절제를 하지 못했다. 그 
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 
가 우는 사자처럼 상킬 영혼을 
찾아다님을 유의해야겠다. 졸 
지 말고 더욱 깨어 있어야겠 
다. 어느때이든 어느 곳에 있 
든 우리는 깨어서 주를 섬겨야

겠다. 다음의 찬송가 가사는 
나를 격려하고 기쁘게 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영접합 
시다. 낮에는 일하고 주의 은 
헤를 전파하고 성경 잎고 기도 
하며 영광을 기다리자"

매우 즐거운 가사로서 주님 
의 사랑을 일깨우고 낮에 열심 
히 주를 위해 일할 것을 일깨 
운다 우리는 장차 영광 중에 
주님과 만나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다.

죽음에서 부활한 기적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하나 

님의 기적이 특별히 많이 일어 
나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자매 
는 죽은 지 3일 두1에 다시 사 
는 기적을 경험하였다. 이 일 
로 나는 많은 격려를 받게 되 
었다. 그니는 뇌종양을 잃고 
있었다. 그니는 생명을 임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해에 그너는 25세의 젊은 나 
이였는데 병의 고통이 극심했 
다. 그러나 이 병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 
의 은혜를 받았다.

이 자매는 주님을 믿고 나서 
쉬지 있고 병을 위해 기도했으 
나 진전이 없어 보였다 내몽 
고 의원에서는 이미 방법이 없 
다는 진인이 났으므로 북경종 
류원으로 갔다. 종류의원의 한 
교수가 그니의 병력진단서를 
보더니 접수시키려 하지 있아 
북경 정 형 과학연구원으로 갔다. 
만약 그곳에서 받아주지 않으 
면 집으로 가자고 그니에게 말 
했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뇌종양인데 정영과학원으 
로 가게 된 점이다. 그러나 하 
나님의 배려는 적절하였다.

정형과학원의 한 교수는 온 
가족이 신자였지만 그 혼자만 
믿지 있고 있었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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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이 자매를 통해 자신을 

알게 하셨다.
그 자매는 쉬지 얀고 기도했 

다. 처음에는 죽는 것이 두려 
워서였지만 믿은 위에는 주님 
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두려움 
이 없어졌다. 수술 전 교수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니는 "나는 하나 
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분의 일의 희망일지라도 하 
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살 
리시면 살 것입니다."  교수는 
몹시 감동했고 ：! 녀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신기해 
했다. 이 수술은 대 수술이라 
출혈이 많았고 혈액형이 AB 형 
이라 약과 주사에 과민반응이 
일어났으므로 교수는 이 수술 
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자매의 
박동은 정지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단정했다. 그들은 장례를 준비 
했다. 과학원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에게 3일내에 오도록 통지 
했다. 그니의 한 언니는 인민 
대회대표로서 북경회의에 참석 
하고 있었다. 동생의 심장이 
멈춘 3일 간 몹시 불안하고 둥 
생이 생각나서 병원으로 왔다. 
다른 몇 명의 대표도 그니의 
사정을 알고 과학원으로 함께 
왔다. 의원측은 처음에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인민대 
표라는 진위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수술실 앞에서 언니는 둥생 
이 부탁한 말이 생각났다. "언 
니 어느때라도 나를 위해 기도 
히) 주세요” 그래서 일등은 그 
녀의 동생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가 플난 두1 간호원이 병자 
의 침대를 밀고 나왔다. 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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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너를 둘러싸고 어떤 사 
람은 그니의 얼굴을 만지고 어 
떤 사람은 그니의 손을 만졌는 
데 놀랍게도 맥박이 느껴졌다. 
그들은 고함을 질러 의사들을 
불렀다. 의사들은 그녀의 심장 
이 다시 뚜1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응급조치를 하고 6시간의 
수술을 했다. 그녀는 살아났으 
나 몹시 쇠약했고 목소리는 극 
히 미약했다. 의사와 간호원들 
은 죽은 지 3일 만의 부활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믿지 못했 
고 병자에게 "당신이 수술대에 
서 바로 일어난다면 당신이 믿 
는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텐데…" 라고 말 
했다. 수술 두1라 몹시 쇠약했 
음에도 그녀는 이 도전을 받아 
들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죽 
음에서 살아나신 주님! 저들에 
게 다시 한 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주의 전능하심을 보이심
그니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수술대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 
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 
짝 놀라 “ 진짜 하나님이로구 
나 ! ” 외쳤다. 만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 
고 불신하던 교수도 엎드려 주 
예수를 영접했다. 정말 놀라;& 
일이었다.

이 일은 전과학원을 두I흔들 
어 놓아 수술 받으려는 사람들 
이 날로 많아졌다. 그 자매는 
수술이 뮬나고 나서도 반 년 
간 그곳에 머물렀는데 수술 때 
마다 불려가서 기도를 해 주었 
다. 그녀가 퇴원할 때 의사, 
간호원. 여러 임직원들이 역까 
지 환송나왔다. 그녀가 돌아온

뒤에도 수술을 맡았던 교수는 
매달 편지를 보내온다. 그녀의 
건강을 묻고 아울러 그가 읽은 
성경의 진리라든가. 생활 속의 
간중을 통해서 주님이 참되시 
고 살아계신 분인 것을 중거해 
주었고 믿는 사람마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음을 말해 주었 
다.

나는 믿은 이후 하나님의 자 
비와 진실을 경 엄했다. 술한 
간중은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알게 된 것이거나간에 그 자•매 
의 부활의 간중처럼 큰 격려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고 사링■하게 해 주었다. 나는 
원 래 .세 상 을  좀아하고 명리를 
좇던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진 
뒤 세상의 명리나 지위는 엇되 
고 오직 주 예수 안에 나의 참 
행복이 있음을 보았다. 바라기 
는 1-2년 두1 퇴직한 후 전시간 
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다시는 
그를 떠나지 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진실되고 살 
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中國與敎會 9‘2期 중에서)



P  현지에서 온편,1

! ■ 고 난 중 에  함 께 하 시 는  주 님  |  _ (처：속회  지도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 102:2)

내가 한국으로 성경공부 하러 온 지도 어느덧 
4개월이 되어 부득불 귀국의 길에 올랐다. 1991 
년 9월 13일. 3시 40분, 서울발 흉콩행 스위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 처음 오른 나였 
건만 마음은 몸시 괴로원다. 현시대의 예루실•렘 
으로 불리우는 이곳을 떠나 복음의 황무지로 불 
리우는 본국에 돌아가서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 
당해 나갈까? 나는 ■ 눈을 감고 기 도를 시 작하였 
다. 비행기가 우르릉거리면서 뜨기 시작하자 여 
객들은 비행기가 뜬다고 내가 잘 알아 듣지도 못 
하는 영어로 떠들어댔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다 귀참았다. 눈을 내리감고 앞으로 되어질 문 
제. 전도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 
두 눈에서는 꼰 풀어진 구슬마냥 눈물이 굴러나 
와 두 볼을 타고 훌러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훌 
렀는지 비행기가 만메타 상공에 이르렀다고 방송 
원아가씨가 방송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니 불안과 괴로움은 가둣없이 사라지고 
신심이 생기였다. 기도를 마친 나는 옆에 난 유 
리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느덧 구름바다 위에 
서 비행하고 있었다. 몽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들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나는 ■주 하나님 지으 
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면서 창문유리에 사진 
기를 대고 살짝살짝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온 早 사진 현상사에 가서 
여정에서 찍은 사진을 헌상하였는데 내가 비행기 
에서 찍은 사진만이 현상 되지 않았다. 나는 필 
림을 살펴보지도 않고 농 속에 넣었던 것이다.

귀국 早 개척교회를 세우느라 여러 가지 험한 
시험들을 당하게 되었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연이어 닥쳐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불쏙 
불쑥 하여 때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자살하여도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나는 지금 곧 죽겠습니 
다 .” 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웅답은 없고 오히려 
시험은 더욱 큰 시험들이 꼬리에 꼬리를 울고 닥 
치었다. 나는 연 며칠 시험을 이겨나가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들어 침식마저 다 잃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밀고나 
가야 하는가? 하는 판갈이 싸움이 치열했다. 하 
루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니 어찐지 귀국 여 
정에서 찍은 사진필림이 보고 싶었다. 나는 자리 
를 차고 일어나 등불을 켜고 마치도 도둑같이 능

을 살며시 열고 ■위국여정에서 찍은 사진 밀림을 
꺼내들고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였다. 매포에서의 
즐겁던 그날, 서울의 이모저모. 고공 1만2천 미 
터 높이에서 찍은 구름 떼. 나는 저으기 놀랐다.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구름 떼에 마치도 인면 같 
은 모양이 명확히 나타나져 있었다. 전등불에 비 
추어 찬찬히 들여다보니 서울에 있을 때 본 예수 
님 수난상과' 같았다. 나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현상부에 가서 현상해 보니 과연 수난당하고 있 
는 주님의 얼굴과 같았다. 몇 번이고 죽으려고 
시도하던 그 마음이. 주님은 누굴 위해 죄 없이 
수난을 당했는가?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 
에…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주님께서 당한 수 
난과 비기면…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 
다. 스스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주님, 
나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가 생기였다.

나는 개척교회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시험이 
, 볼려 올 때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우러러보 
면서 나 때문에 수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험은 하나하나 물러가게 되었고 
예배드릴 만한 처소마저 없어 주일날이면 여기저 
기 하던 개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60 
평이 되는 교회를 마련해 주시었다. 비록 셋방살 
이지만 깨곳하고 반듯하여 영하 3 .4십도 되는 거 
울날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나 때문에 수난당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감 
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새해는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이곳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바이다. 
할렐루야!

1992년 성탄절 
김요셉 전도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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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간증

‘사랑의 집’에서 만난 

예수님 사랑

사랑하는 형제자매분들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교■제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오늘 내가 할 말은 간중이라 할 수 없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일을 잠깐 
알려드리 겠습니다.

저는 올해 25살, 닭띠고 생일은 69년 11월 15 
일 입니다. 저는 중국교포이고 ᄋᄋᄋ성 <3ᄋ시 
에 삽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학습을 잘했습 
니다. 한 반에 52,3명되는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치면 4.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과 6개과목 지 
력경쟁에서 3둥을 했습니다( 전시적으로). 그러던 
언젠가 저의 다리가 너무 아파 휴잉1을 하게 됐습 
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아왔습니다. 내가 
휴양 1년을 하고 학교에 가서 다시 학습하려 하 
니 흉미가 없고 복습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리하여 저는 신세타령만하면서 술만 마시고 담비] 
를 피우며 거짓말도 하고 나쁜 아이들과 핍쏠리 
기 시작했습니다. 술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훔 
치고, 싸우고, 욕하고. 기차 위에서 도적질을 하 
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을 나가면 며칠 
등안 흑은 1달 등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러나 저는 모르고, 술만 마시면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가 저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은 누구도 안 믿고 작은 삼촌이 믿었습니다. 그 
리하여 수요일 저넉 삼촌과 함께 집과 가까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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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에서 하는 처소교회에 갔습니다. 내가 처소 
교회에 들어서니 ᄋᄋ 집사라는 분이 제게 어떻 
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 하니 기뻐서 신도 벗겨 주고 자부 
둥도 가져다 주고 올라가라구. . . 참 내가 이렇 
게 클 때까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 
을 받아 보았어요. 그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 (3 0  집사가 말하기를 예수 
를 믿다가 안 믿으면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 나오지는 
못하고 어디서 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참석했 
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내게 아무 일도 저지 
르지 얀고 꼬박 기쁜 일만 생겼습니다. 또 예배 
드릴 시간이 가까워 오면 가고 싶었습니다. 매주 
일마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얼마 早 부모님이 한 
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럭저럭 지내다가 한 달만에 한국 
에서 편지가 왔는데 바로 92년 부활절날에 어머 
니가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어떻게 될지 모 
른다고요. 그리하여 저는 집에서 혼자 눈물을 훌 
렸습니다. 부황절 저넉 나는 술을 방이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 
디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에 간 후 에 
배드리는 시간마다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했습 
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후 믿지 않겠 
다고 결심하고 두 주일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허링•방랑한 친구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놀지만 교회생각이 나 
서 나쁜 일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그리고 주일과



수요일이 되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세언째 주일날 저녁 되는 날 발길이 저도 모르게 
그 처소교회로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까지 가서 
집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들이 예배드리 
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되는 
날 저는 가고파 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여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눈물로써 부모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이 지나니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는 병도 낫고 아 
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뼈 처음 
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年에 교회에 자주 다녔습니다. 두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한국땅에 
온 후 일자리를 찾았는데 광고집에서 네온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 일하고는 일이 
없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역에서 아침에 
김밥 한 개, 점심은 안 먹고 저넉에 김밥 한 개 
먹으면서 꼬박 한 달 등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못 
찾고 실망했었습니다. 10월 25일 저넉 제가 여 인 
숙에서 주머니의 모든 돈을 꺼내놓고 보니 2,000 
원밖에 남지 얀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지만 방 
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동안 편안하다 
보니 기도도 하지 있고 교회도 잘 다니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바쁘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났 
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눈물을 홀리며 기 
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돈도 없 
고 하니 성경학습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이튿날 10월 26일 제 
가 또 서울역에 나가 오전 10시까지 찾았지만 일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에 싸여 
서울역 한 구석에 가방을 놓고 잎아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앉 
아 있느냐고요 저는 사실 진상을 알려주었습니 
다. 내 말을 다 듣고 그분은 성경학습을 받겠느 
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먹고 잘자리도 없는데 대답해 뉸고 일자리 
를 찾은 후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 
여 •사링■의 집’ 에 오게 되 었는데 이틀 만에 일자 
리를 찾았습니다. 내일 일하러 나간다면 오늘 
저녁에 배가 갑자기 아프고 숨쉬기가 바였습니 
다.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두 
구절이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

11:28, 수 1:9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도 
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O O O  전도사님께서 
내가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택시를 불러 병원 
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과 늑막염이었습 
니다. 나는 병의 진단을 받은 후 몸이 탁 풀렸습 
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든 
일 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의사님께서 입 
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과 목사님 성 
도들이 나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병이 꼭 고쳐진다고 하였습니 
다. 이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열심히 눈물기 
도를 하였습니다. 두 주일 후 •사랑의 집'에 전 
화가 왔는데 한 장로님이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이름날 아침 저는 ᄋᄋᄋ 전도 
사와 ᄋᄋᄋ 누나의 부축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집’ 을 위해 봉사하는 ᄋᄋᄋ 전 
도사님과 ᄋᄋᄋ전도사님, O ᄋᄋ전도사. ᄋᄋᄋ 
누나의 따뜻한 보살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같이하셨기에 한 달 만에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 
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사랑의 집’ 에 살면서 저 
는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만이 알고 깨우쳤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렇 

게 종은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과 이렇게 좀은 
기독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정말 높이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기쁘 
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에게 
이 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세례까지 받았습 
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 사랑의 
집'에 온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었습니다. 나에 
게는 돈 일 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갈 
차비를 나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 채워주고 있습 
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중국에 돌아간 후에 
도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중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 
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등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축복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중국교포 ᄋᄋᄋ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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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지(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확

학교 운동회날이었다. 커다란 붉은 꽃을 머리 
에 달고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 선봉대들이 우렁 
차게 소년선봉대가를 불렀다.

"우리는 공산주의 계승자 선배들의 역명전통을 
이어받으며 조국과 인민 자랑하자 붉은 넥타이 
가슴에 날린다. 곤란과 원수 두렵잖다 학습하며 
투쟁한다. 승리 향해 용감히 전진. 숭리 향해 용 
감히 전진, 우리는 공산주의 계승자”

한복을 입고 웅원하는 선생님, 한복치마를 걷 
어올려 허리춤에 꽂고 달리는 선생님 선수. 쓰레 
기가 질먼히 깔린 응원석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주I 고 있는 내 손. 급기야 급해서 
달려간 화장실에서 아뿔싸! 이것이. 학교 화장실 
이라니 정신이 퍼뜩들었다. 떠날 때 벗들이 하신 
말씀. "선생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 뒤로 
날아간다" 라는….

방에는 교사 위로연회가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앞에 놓고 "부어라 마셔라 나라를 
위하여” 라는 흉겨운 노래에 맞춘 건배. 언제나 
가득채워 주는 술잔.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를 목청껏 뽑는 젊은 선 
생님들. 다같이 춤추는 시간에는 먼저 모택동 주 
석을 찬양하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다음 
우리 가락에 맞춰 춤을 추었다. ᄋᄋ가 말했다. 
마음껏 먹고도 버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나라. 
적게 일하고 조선족끼리 만나면 언제나 즐겁게 
춤추며 놀 수 있으니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2 ~ 3 년 사이 개방이 되고 보니 
낙후된 나라에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안하고 먹고 노는 모습을 외국인한테 보이니 부 
끄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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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ᄋ는 30년 이상 오직 당을 위해 충성한. 말 
그대로 열렬한 당원이다.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를 열변하고 공산주의 숭리의 그날이 오기를 기 
다리며 역명에 온 심혈을 바쳐오다가 2년 전 잠 
깐 서울 방문을 계기로 절대적이던 공산주의 신 
봉에 금이 갔다. 그러나 사회적인 직위 때문에 
한 마디 정치 비판도 못하고 만나면 언제나 사회 
주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모든 직장인은 일주일 
에 3 ~ 4 시간씩 정치학습을 하고 인민은 누구나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ᄋᄋ는 이런 정치학습을 시키는 분이다. 이분의 
학교와 가정에 어려움이 끊이지 안아 당원으로는 
금기사항인 미신활등 즉 점을 치고 비방책을 몰 
래 몇 번 했지만 우환을 막을 수 없었다. 공산당 
이 막을 수 없고 당보다 위에 있는 어떤 세력이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반대하던 기독교

선교보고

속에 빛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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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마침 읽고 있던 김진훔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 
라 '를 빌려주었는데 ᄋᄋ 부부가 하나님 방법의 
사회주의를 알게 되고 현중국의 정치체제는 붕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든 모순덩어리의 사회 
주의로 이해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산주의만■이 
인민을 참으로 해방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쉽게 그리고 깊이 이해했다.

공산당원이 종교를 가지면 당직과 직장을 내놓 
아야 하는데 이 가정의 결단을 재촉하는 작은 일 
이 생겼다. 아들이 급성결핵성늑막염으로 치료중 
인데 차도가 없어 매일 울면서 병원으로 밥을 싸 
서 날랐다. ᄋᄋ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가정도 
나라도 잘 살 수 없고 하나님은 아들의 병도 고 
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중국의 정치적 죄악인 유울론을 가르쳤지만 그 
점에는 언제나 의심을 가졌던 것 등으로 고뇌하 
게 되었다. 그 와중에 당원의 자녀는 마땅히 나 
라에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일 
년 생활비가 님는 몇천 원의 치료비를 개인 부담 
케 하고 아들의 직장을 해고해 버렸다. 공산당이 
당원을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당을 섬기겠느냐 
고, 지금까지는 모르고 당을 섬겼지만 이제부터 
라도 예수를 죽도록 믿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울면서 물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않아서 하는지 서서 하는지 불을 
켜야 하는지 꺼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날 밤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했다. 병원에 있는 아들을 속히 완쾌시켜 주시 라 
고 조목조목 기도를 올리고 왔다. 나훌 卒 ᄋᄋ 
가 찾아왔다. 아들의 열이 내렸고 남아 있던 
65CC의 물이 35CC로 저절로 줄었으며 갑자기 회 
복속도가 빨라졌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효험이 있는데 다시 미신을 믿으 
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당원으로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나와야 하는데 약 3년만 
올래 믿을 수 없냐고 했다.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내에 이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당원도 믿을 
자유가 올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고, 드러 
내지 말고 믿으면서 중국공산당을 대신한 회개기 
도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리라고 했다. 그 
이후 이들은 스스로 성경을 학습하며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부부간 
에 전화라•도 상의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 
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이!기를 
듣고 가슴이 둥콜했다.

첫 유치원 수업시간이었다. 약 30명의 꼬마들 
이 차렷 자세로 않아 있고 위에는 교장 선생님과 
학생 수만큼의 교사들이 남조선선생의 강의#  들 
으러 왔다. "너하고 나는 친구되어서 사이 좀게 
지내자” “ 아빠 손가락이 일을 한다” 둥 노래와 
율둥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와 거리감을 없었고 서 
툰 조선말로 아빠 엄마 흉내를 내려는 천연스러 
움은 뒤에 앉은 선생님들의 긴장을 풀었고 같이 
노래를 따라하는 여유도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 혁명식 용어들은 교사들의 사고조차 
굳게 매어놓아 유치원 수업시간조차 ‘예쁘게 하 
지■’ ’ 참 잘한다' 둥의 말을 한 번도 못해 보았다 
고 한다. 가장 흐못한 것은 어린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딱딱하고 긴장된 수업시 
간에 마음놓고 웃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킥킥거 
리는 웃음, 노래를 부르다 훔에 겨워 전부 일어 
서서 노래와 율동하는 것을 어른 선생들은 보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존엄성. 인간성의 
해방, 어른과 어린이를 옭아매고 있는 보이지 않 
는 빗■줄, 그들은 이제야 의 식 하고 있다. 벗어버 
리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들은 
모른다. 단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겨우 의식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훅암에 앉은 
백성이 아닌가! 단지 사회주의 체제 때문민:이 아 
니다. 요즘 채택한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는 12억 
의 인구에게 유일한 우상인 돈을 섬기게 하고 있 
다.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양심도 법률도 상관없 
이 착복하고 입만 다물면 되는 것 같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전해야 하 
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이제 우리는 어 
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교•해야할지 기도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좁은 땅에서 오래 살아온 
탓인지 한국선교사들이 중국에 오면 서로 싸운다 
고 한다. 내 교회와 내 선교회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란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중국현실을 언제 
쯤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다. 선교를 위한 간접투 
자에 좀 넉넉할 수는 없을까? 현신된 선교사, 기 
도가 있는 헌금. 끊임없는 후원기도가 있는 선교 
활등이라면 하는 일이 비록 비 전하더 라도 복음의 . 
씨앗은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지 않을까? 우리 
가 먼저 받은 축복들을 중국과 나눌 수 있는 은 
헤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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ᅳ■ 황금어장에서의 고군̂ 봐〜 니사
고대위 (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회가 믿 
지 아니 하는 이 를 어 찌 부리 리요. 듣지 도 못한 
이를 어키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 찌 
들으리요. 보니)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 
파하 리요 기 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을 전 하 
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롬10:12~ 15)

작년 봄 ᄋᄋ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약 5개 
월 간에 걸친 사역을 끝내고 잠시 구1국하게 되었 
다. 그간에 함께 기도하며 早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사역에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내가 ᄋᄋ로 파송을 받아가게 된 둥기는 이렇 
다. 원래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 
비를 해왔던 터에 ᄋᄋ의 현지교회의 남선교회를 
통해 선교를 제의받게 되었다. 교회이름으로 초 
빙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중국선교에 남다 
른 관심을 가지고 기도회를 갖던 몇몇 짇사님들
이 그곳에 와서 일하는 수천의 중국인 근로자들
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안 
타까이 여겨. 수소문 폴에 나에게 회사직원의 신 
분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나는 마침 막 결혼하여 신혼의 몸이었지만 주 
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혼잣몸으로 ᄋᄋ에 건너 
가기로 결심했다.

1차 답사여행을 거친 후에 가게 된 ᄋᄋ는 7~ 
8천의 우리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밀리민 일본 등 
지의 기업이 진출하여 한창 건설 사업이 진행중 
인 그런 곳이었다. 우리 나라의 거제도만한 크기
에 무더운 기후를 지닌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천의 중국인 노둥자들이 수시로 
몰려들고 있는 항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가 이 
곳으로 오기 전까지는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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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이들에 대한 선 
교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 싶었다.

처음 이곳에 당도한 후 한두 달은 그저 뜨거운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시장터에 서서 중국인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접근하여 말 붙이고 
전도하는 노방전도를 시도했으나 이 방법이 비효 
과적임을 깨닫고 접촉 수는 적더라도 내실있게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 
다. 나는 그들을 일대일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자가용 출입 
을 해야 하는 현지 사정상. 그들을 찾아 다닌다 
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더구 
나 오전에는 회사근무하고 낮에는 전도를 위해 
교재를 준비하고, 퇴근 후 숙소에 돌아오는 그들 
을 찾아 짧은 시간 전도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신 주말에는 비교적 방은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선 그들을 자주 접촉하 
고 사위면서 그들의 어려움도 듣고 도울 수 있는 
문제도 찾으면서 종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힘썼 
다. 이런 早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 
고 종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따로 잉ᅵ육시키 
는 방법으로 사역을 행했다. 5개월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나는 그곳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

첫째는 앞서 얘기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앞서 
그들과 좀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밀요하다.

둘째는 그들의 단조로운 생활 속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선교보다는 게임. 율동. 
비디오시청 둥 간접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대화의 폭도 넓허 그들 
문화나 시와 같은 문학작품을 간인히 암송할 수 
있을 정도면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셋째는 아무래도 나이 안은 층 보다는 젊은층 
이 월씬 개방적이고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집중 
적인 관심을 갖고 전도하면 좀을 것이다.

넷째는 그들과 자주 접촉하고 충분한 정이 오 
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자주 접한 만큼 복음 
전하기가 수월하다.

다섯째는 선교사. 목사의 신분보다는 그들과 
같은 근로자의 입장과 신분에 서는 것이 대화와 
접근에 월씬 용이하다. 아무래도 같은 관심사를 
나늘 수 있는 상대가 마음 편한 것이 정한 이치 
칼 수 있다.

여섯째는 이런 평신도 직업선교를 위해서는 직 
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 말하자 
면 선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배려를 받는다든 
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

한편으론 우리와 다른 사회체제 속에 살다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때 여러 가지 장벽도 
느끼게 되었다.

그 첫째가 무신론의 세계 속에 살았던 그들에 
게 먼저 부딪히는 것이 유신론을 이해시켜야 한 
다는 점이었다. 차분히 그들의 무신론을 깨뜨려 
줄 유신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느꼈 
다.

둘째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무엇보다는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한참 잘 진행됐다 싶 
으면 어느새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무척 당황하게 된다.

셋째가 간체자 교재의 부족이었다. 대륙에는 
모두 간체자를 쓰는 반면 대만 쪽에서 나온 전도 
지나 책자는 정자체가 대부분이어서 일일이 간자 
체로 바꾸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넷째가 그곳의 중국인의 체류기간은 짧아서 말 
씀을 중거하고 그들을 성장시켜 들여보내기는 시 
간상 어려옴이 있고 대개가 기본적이고 복음을 
들고 가는 수준이다. 이런 단기체류에 따른 선교 
전략 개발이 밀요하다. 끝으로 중국선교를 원하 
는 분들에게 몇 가지 준비할 사항을 말씀드림으 
로 끝맺을까 한다. 제일 먼저 철저한 언어 준비 
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각 지방 말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익힌다면 더욱 좀을 것이다. 느낀 
것은,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간체자를 철저히 익히라는 것01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륙의 중국인들 

이 정자체로 쓰면 해독하지 못한다.
셋째로 단계별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 

본적인 교재의 준비가 있어야 하며 현지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재의 개발이 밀요하다.

넷째는 기타 둥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선교•에 유용할 것 
이다.

다섯째는 중국에 관해 가능한 한 알기를 힘쓰' 
기를 핀한다. 문학. 정치, 음식. 풍속 둥둥 이것 
이 저들에게 종은 인상을 줄 수있는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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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민속풍물이^》기

촌락사회의 개방성어 대하신
번역 김성곤(중국어문선교회 번역위원)

華北 지방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인 촌 
락은 모두 산. 강 훅은 기타 큰 자연 
적인 지형지물 훅은 인공적으로 축조 
된 매우 높은 토담 둥에 의해 둘러싸 
여 있어서 얼핏 보면 외부세계와 격리 
되어 고립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대부분의 가옥들은 토담 
내에 모여 있고. 농경지는 모두 토담 
밖에 있어 토담 안에서 경작하는 전지 
까지는 일정한 거리로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촌락은 고립적 
이며 유동성이 결여된 폐쇄적인 사회 
로 오인되기가 업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안다. 華北의 촌락은 비록 
어떤 방면에서는 비록 고립성과 폐쇄 
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이러한 촌락들은 또한 거리가 대단히 
떨어져 있는 지역과도 각종 지적인 교 
류를 갖고 있다. 교류를 돕는 매개체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약장수에 대해 관찰해보기로 
하자.

山西省 臨汾 부근의 劉村에는 매년 
여러 차례 河南 洛陽으로부터 약장수 
가 온다. 이 사람들은 약을 말 뿐만 
아니라. 간단한 치료도 검하게 되는 
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들을 ‘ 南蠻 
子, 라고 부른다.

삼국지에 나오는 關公의 출생지인 
解州에는 광대한 關帝廟가 있어서 매 
년 4월이면 廟會를 거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약재의 교역이 매우 훙왕하게 된다. 
이 4월 潮會에 맞추어 河南. 河北. 味 
西. 四川 각지로부터 약장수들이 이곳 
으로 몰려들어 약재를 서로 교환한다. 
후에 이들은 교환한 약재들을 가지고 
각 지역의 촌락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된다. 이 외에도 虞鄕 북방의 南 
梯村에는 매년 3월에 역시 약장수들이 
河南으로부터 모여드는데. 이들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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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까지 검한다. 또 黃河 부근의 蒲 
州에도 약장수들이 河南 禹州로부터 
오곤 하는데, 이들 역시 ‘ 南蠻子■라고 
칭해진다.

五台山 기슭에는 매년 약장수들이 
4 ,5월 사이에 모이는데. 4인 일조가 
되어 이곳에 와서는 2개월 정도 머문 
다. 이들은 모두 河南. 湖南, 廣西에 
서 온 이들로서 침을 놓고 뜸을 뜨기 
도 하고, 또 관상을 보기도 한다. 代 
縣에서도 이 약장수들이 4월 사이에 
河南 彰德으로부터 오는데. 이들 역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 南® 子■로 불려 
진다. 그러나 순縣. 定襄 등지의 약장 
수들은 河北이나 山東으로부터 온 이 
들인데. 약을 파는 것 이외에도 병치 
료를 경하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野太醫’ 라고 부른다. 五台의 
縣城 부근에서도 역시 약징■수들을 •野 
太醫’ 라고 부른다. 太原에서는 ‘ 野太 
夫’ 로 불리 기도 한다.

華北의 山東에서는 安留縣 藥王廟의 
菜市가 약장수들의 집합장소이다. 이 
藥王潮는 대단히 영험해서 중국 각지 
에서 생산된 모든 약초들의 집산지가 
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만일 약초 
가 藥또의 신령에 접촉이 되지 있으면 
효험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廟會는 
매년 두 차례 거행된다. 춘계 廟會는 
청명절로부터 시작하며, 추계 廟會는 
시월 십오일에 시작하는데, 통상 일 
개월 정도 거행한다. 이때에는 이곳에 
서는 성대한 藥市가 있게 되는데, 각 
지의 약재상인들은 이곳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상호 부조하여 대규모의 약 
재교역을 실시하게 된다. 예컨대, 北 
京. 天津. 通州 방면의 상인들이 조직 
한 •京通衛射■이라든가, 雲南. 貴州 
방면의 상인들이 구성 한 ‘雲南S ' 들이 
그러한 조직들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 
구성의 주요한 목적은 약재업자간의 
교역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약을 말



던 약장수들은 바로 이 시기에 약재를 
구입해서는 시골로 다니면서 파는 것 
이다. 이들 약장수들은 樂王을 •祖師’ 
( 직업신)로 받들어 섬기며. 그들 동업 
자들간에 판매지역과 관련된 협정을 
맺기도 한다.

이들 약장수들은 미!년 자기의 활동 
지역에 이르러 그 지역에 각종 문화와 
새소식을 전해준다. 바꾸어 말하면 이 
들 약장수들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촌락에 각종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외에 •붓장수•라고 부르는 사람 
들이 있다. 이들은 붓을 파는 것 외에 
도 책이나 소설 둥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 五台山 기슴에는 2월이 되면 이 
붓장수들이 河南 懷慶으로부터 오는 
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들을 ‘筆S  
子’ 라고 부른다. 山西省 경내의 기타 
지역에서는 이 붓장수들이 주로 남방 
사람들인 까닭에 ' 南® 子’ 로 통칭한 
다. 이 외에 河北성 質縣 북방의 北管 
i馬村에서는 초봄이 되면 붓장수들이 
河南으로부터 오는데. 촌민들은 이들 
을 ‘ 南® 子•로 부른다.

두번째 지식 매개체는 외지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장장이는 그 
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이전에 山西省의 * 谷의 경우 매번 
삼, 사 명의. 사람들이 河南으로부터 와 
서 성안에d  싸구려 셋집을 세내어 살 
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 만일 성 
내에 일이 중단되거나 하면 성 부근의 
시골로 가서 일을 하였다. 전하는 바 
에 의하면 이 지역으로 온 대장장이들 
은 일부분 山東省으로부터 은 사람들 
이라고 한다. 劉村의 경우 이들 대장 
장이들은 河南에서 온 사람들인데, 매 
번 삼. 사 년을 머물며 일한 다음 고향 
으로 돌아간다. 廣鄕 부근의 南梯村의 
경 우 이 들은 2. 3월 사이 에 河南으로부 
터 와서 10월을 전후로 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蒲州의 대장장이들도 河南 
출신들인데 이들은 여러 사람들이 하 
나의 조직을 이루며 黃河를 건너 이곳 
으로 와서 그 중 대부분은 이곳을 경 
유하여 다시 시골의 마을들로 간다.

五台山 기슭 일대는 定襄의 대장장 
이들의 활등지역이다. 定襄縣의 王進 
村, 趙家營. 12門村. 神山村 둥지는

모두 대장장이들의 본가가 있는 곳이 
다. 이 지방의 토지는 접소하여 자체 
의 생산력에 의지히)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집안 사람들에게 경작을 맡 
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산기슭의 여러 촌락을 다니면 
서 돈을 벌어야 했다. 이들은 신년이 
다 돼서야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定 
襄縣의 대장장이들의 기술은 대단히 
뚜1어났다는 것인데, 전하는 바에 의하 
면 河南 흑은 山東省의 대장장이라야 
만이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대장장이들은 老子를 존숭하여 祖師 
로 삼는다. 이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고향의 이야기나 지나은 각 마을에서 
보고 들은 바를 그들이 가는 곳마다에 
전하여 준다.

목수들의 경우에도 임시 각 지방으 
로 옮겨 다니기도 한다. 黄河 부근 蒲 
州 일대에는 목수들이 河南으로부터 
온다.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 역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근의 성내에서 목수 
와 기와공 석수장이들을 불러 오기도 
한다. 華北의 각 지역에 있는 소위 
■魯班爺•가 지었다고 하는 靡塔과 교 
량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北京市. 東直門의 누각, 白塔 
寺의 EJ. ᄎ佛寺의 * 佛은 모두 이 魯 
班爺가 건축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 
山西省 臨汾縣의 鼓搜. 河北省 石門의 
삭탑. 山東省 益都의 돌다리 둥도 모 
두 魯班爺가 건축하거나 수축하였다는 
것들이다. 이처럼 각 지역에 보편적으 
로 같은 전설이 있는데.이러한 전설들 
은 목수. 기와공 훅은 석수장이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魯班 
爺는 곧 이들의 존중하여 받들어 섬기 
는 祖師이기 때문이다. ‘魯班' 은 《孟 
子》에 보이는 公輪班이다. 그가 魯나 
라 사람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魯班’ 
으로 불린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 
면 魯班은 대단히 뛰어난 기술자였다. 
그의 神像을 보면 수중에 한 자루의 
급은 자가 들려져 있다. 건축의 참고 
서 인 《魯班經三卷》은 그의 저작이며 
기술자들이 통상적으로 읽어야 할 책 
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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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 유전된 魯班爺와 관련된 일 
들은 틀림없이 기술자들의 입을 퉁해 
서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번째 전파 매개자는 순회 연예인 
들이었다. 그 중에서 이야기문(說書 
的)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南宋 
의 문헌 중에서 이미 이야기문이 市井 
의 瓦子( 공연장)에서 시민들에게 강창 
을 하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므로 이 
들 이야기문은 南宋 이전에 존재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번화한 도시에는 
왕왕 상주하는 이야기문이 있었으나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이야기문은 
대부분 여러 촌락들을 순회하며 활등 
하였다. 山西省의 ᄎ谷의 경우 이러한 
이야기문은 河南省의 南陽으로부터 매 
년 한 차례 와서는 대략 일 개월 정도 
머울렀다. 그들은 삼인 일조가 되는 
데. 그 중에 한 명은 북을 말고 다른 
한 사람은 琴을 맡으며, 나머지 한 사 
람은 눈 먼 장님이다. 그들 상인은 악 
기의 절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의 제목은 
대체적으로 三國演義. 關帝故事. 水滸 
傳, 彭公案, 施公案, 濟公案 둥으로부 
터 발췌한 것이다. 臨汾 부근의 劉村 
의 경우 눙한기가 되면 이야기문들이 
河南의 * 名府로부터 온다.

순회 연예인으로 ‘愧® •를 이용하는 
인형극단이 있다. 愧©는 나무 인형이 
다. 河北省의 寧津. 吳橋 일대가 바로 
愧傾戲가 주로 공연되었던 곳이다. 愧 
健戯를 공연하는 사람들이 멜대에다 
도구들을 지고서 다녔기 때문에 扁擔 
( 멜대)戲’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멜대 
의 한끝에는 포개어 접은 무대를 매달 
고, 한폴에는 여러 개의 나무 인형으 
로 장식된 둥근 상자를 매딜고 다닌 
다. 만일 한 사람이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된손으로는 나무인형을 조종 
하고, 오른손으로는 징을 치면서 입으 
로는 노래를 불러야 하므로 대단히 바 
쁘다. 두 사람 이상이 공연을 할 경우 
에는 胡琴과 북을 등원한다. 愧傾激는 
모두 사십여 원이 있는데. 인쇄된 극 
본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구두로 전수 
된 것이다. 이러한 업종의 祖師는 ‘洪 
君老祖’ 이다. 그들,은 외지로 가서 공 
연을 하기 전에 먼저 재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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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모두 세습된 것이다. 寧津에는 
전문적인 愧 ®戯  스승이 있으여. 愧 
를 파는 시장이 있다. 업자들은 모두 
이곳에서 愧fS를 구입한 다음 각자 각 
양각색의 愧傾의 옷을 짓는다. 이들의 
본업은 눙사였으나 경지가 협소하여 
눙한기를 이용하여 타지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그들은 대부 
분 시원한 북방으로 가며. 겨울에는 
온난한 남방으로 간다. 河南省의 靈皮 
縣 또한 愧e 戲의 중심지이다.

이 외에도 원승이를 데리고 다니면 
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은 통상 이인 일조를 이루어서 원숭이 
를 한 마리 지고 다니면서 각 촌락에 
서 공연을 한다. 어떤 때에는 개를 같 
이 데리고 다니기도 한다. 또 쥐를 가 
지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네번째는 종교 여행자들이다. 이들 
은 五台山의 유월 ᄎ會 및 北京 북부 
妙楽山. 山東의 泰山과 기타 崩會에 
모이는 신도들이다. 이들의 내왕은 산 
기슭의 촌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각 촌 
락을 떠돌•아 다녔던 風水先生이다.

風水신앙은 사람들이 성을 쌓거나 
집을 짓거나 묘를 쏠 때. 가장 적합한 
지리에 건축을 할 경우 맹운을 초치하 
고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미신이다. 이러한 지리를 보는 
전문가를 사람들은 •風水先生■. 혹은 
•陰陽先生’ . ’ 地理先生’ 이라고 부른
다. 이전에 五台山 기슭에는 삼. 사월 
흑은 말. 구월이 되면 風水先生이 江 
南으로부터 와서 風水를 보았는데. 이 
들을 당시 그 지역에서는 ‘ 南® 子’ 라 
고 불렀다. 이들은 風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침을 높거나 부적을 써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北京 북방의 海淀 
의 경우 風水先生이 남방으로부터 왔 
으므로 역시 •南® 子'라고 불렀다. 그 
들 역시 침을 높고 뜸을 플 줄을 알았 
다. 각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전 
에 남방으로부터 온 風水先生들이 촌 
학민들의 미신적인 생활에 대해 상당 
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中國民俗學〉중에서)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 중국어
해했™빼8BB배 빽|

예수님의 열 두제자
主 耶 穌 有 + 二 个 门 徒 ……

彼 得 
베드로

安 得 烈 
안드레

雅 各
야고보

작은야고보 
小 雅 各

巴 多 罗 买  
바돌로매

다대오 
达太 西 门 加略 ᄉ 犹 ；大

主賜給他們能力, 兩ᄉ一組地, 
差遣他們出 去.

議義  義議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두 사람을 
한 조로 해서 그들을 ( 세상으로)나가도록 
파건했다.

그 (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전도하여 
병든 사람을 치료했다.



선교참고도서

■은여인」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중국의 예수가정」

활 ^ᅮ™
혔̂^

I
작은 여 인 /글 레 디 스  아 일 워 드  지 음 ,
김병희 옮 김 . 전 도 출 판 사  (1 .7 0 0 원 )

“ 어느 날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매우 가없게 여겼으며 그가 예루살렘에 관 
한 소식을 듣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심히 
통곡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청지기였던 그는 저처럼 자기 고용주에게 복종해 
야 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어코 가 
고 말았군! “ 저는 크게 소리지르고 벌떡 일어섰 
습니다. 이상하게도 의기 양양한 감정이 제 속에 
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것도 그를 막지 못했어!
"그 때 마치 누군가가 그 방에 있는 것처럼 한 

음성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r 글래디스 아일워드,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너 

의 하나님인가?j
•물론 그렇습니다! ’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고 가거 

라. J ••
위 글은 매일의 빛(D a ily -L ig h t)이라는 책 한 

진과 전재산인 2펜스 반만을 가지고 중국선교를 
시작한 영국인 글레디스 아일워드의 자서전인 
"작은 여인■'에 실린 내용이다.

그는 1932년 10월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모 
든 것을 뒤에 남겨둔 채. 선교단체에서는 그의 
자격과 교육이 너무 형편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 
지만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과만 함께 미지의 세계 중국으로 갔다.

1936년 귀화하여 아이 웨 데 라는 중국 이름을 
갖고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 청일전쟁중 아무도 
원치 않는 가련한 꼬마들을 모아 고아원을 운영 
하면서 20여 년 동안 중국에 복음을 전했다.

이 책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록 시사성은 부족하지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여인이 중국의 영혼을 사랑하 
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갖다주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그리고 있다.

이 책을 보면 글레디스 아일워드의 용감성에 
감탄하게 되고. 또한 부르신 자를 선히 인도하시 
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게 되고 어제나 오늘 
이나 등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안을 수 없게 된다.

50



I
하 나 님 , 정말 당 신 이 십 니 까 ?/로 렌  커 닝 행 , I
제니스 로 저 스  공 저 . 예 수 전 도 단 번 역
( 2 , 500원 ) |

•하나님, 정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재빨리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받은 
대답이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 
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나는 순종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도 받아들여야만 했다.

위 글은 "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에 실린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고 무 
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로렌 커닝행 목사의 고백이다.

이 책은 로덴 커닝햄 목사와 그의 여등생 제니 
스 로저스가 함께 쓴 것으로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으며 큰 묻을 품고 사역한 자신의 이야기이면 
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과서이기도 하다.

로렌 커닝험은 겨우 10대가 지났을 때 온 대륙 
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파도와 같은 젊은이들. 복 
음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젊은이 
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 
리스도를 믿는 수방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큰 파도와 같이 세계의 각 나라로 복음을 들a  
들어가게 될 것이 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로텐의 비전은 1960년 Youth With A Mission 
( 한국명칭: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국제적이고도 
활발한 하나님의 군대로 현실화 되었다. 하나님 
은 로벤과 그의 아내 다알린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로벤도 실수를 했다. 때로는 너무 빨리 
움직였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가 본 환상만은 항상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다음에 
는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 그러나 로엔과 다알린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써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

이 책은 중국선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 
하여 세계복음화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질 것이 
다.

이 책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공공연하 
게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앞에 놓 
여 있다.

中國의 예 수 가 정 /보 언 리 즈  지 음 , 
옮 김 . 도 서 출 판  무실 ( 2 , 300원 )

편집부

외래적 색채를 일체 지양하고 중국 기독교 토 
착화를 주력했던 운동 중 하나로서 외부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단체가 바로 •■예수가정” 이다. 
이 예수가정은 위험한 시기에 그들의 보호를 받 
았던 영국 의료선교사 보언리즈에 의해 쓰여진 
소책자를 퉁해서 닐리 소개되었다. 예수가정은 
참으로 세계 기독교토착화와 공동체에 대한 실제 
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혈연으로 맺 
어진 자연적 가계를 단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인으로 대체하면서 전동적 중국의 가족 형태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

이 "예수 가정 (Jesus Family) ••은 중국의 소박 
한 능사문들의 이야기를 소개 SJ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시 즘이 라는 이 데올로기 와 공산치 하 
라는 핍박의 현실 속에 이 예수가정 형제들의 그 
야말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삼은 로마의 속국이 
라는 정치적 억압과 유대종교지도자들의 독기 서 
린 따가운 질시 속에서도 오히려 능력으로 임하 
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에 과히 비견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 책 
이 처음 출간된 이후에도 우리의 사링•스런 예수 
가정 형제들은 계속 투옥되었지만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있고 피로써 "그리스도의 중인••된 삶을 
충실히 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가정의 칭 티엔 형제는 여 
러 차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중국내지선교회는 예수가정운둥의 모체이지 
요. 내가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처음으로 도전을 받은 것은 허드슨 테일러 
(Hudson Taylor) 부인이 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중국어 역 본을 읽 고서였습니 다. 그 
책을 통해서 자기회생이 진실로 무엇을 말하는지 
회미하게나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책은 1920년대에 영국인인 여성에 의해 
발단되어 중국에 대규모로 일기 시작한 토착화 
운동의 하나인 "예수 가정” 을 소개한 생으로 중 
국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한국 
교회에게 도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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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가이드

北 京

•>

현재 중국의 수도. 중국 역사에서
주요도시로 등장하는 것은 약 8백 
년 전인 金나라 때부터이다. 특히 
명 - 청대를 지나면서 오능의 기를을 
갖추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후에 
도 수도로서 중국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북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 
다. 천안문. 고궁. 天壇. 이화원. 
만리장성. 明13陵. 雍和宮, 北海공 
원. 圓明園 유적 둥 관광명소는 ^ "  
상 관광객들로 들끓는다. 중^ ^ 7 
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자본을 g 어들여 현대식 호텔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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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명 • 청대에 황제가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곳 
이다. 명나라의 영락제가 세웠고 청 
의 건륭제가 개축했다. 고궁을 중심 
으로 日 壇 • 月 壇 . 天 壇 .地 壇 이  대 
칭을 이루고 있다. 각각 이름에 해 
당하는 신들을 봉사하며 천단은 天 
神을 받든다. 천단의 둘레는 약 6km 
로 고궁의 3배 가량 되며 현재 공원 
으로 이용되고 있다.

祈年殿은 황제가 풍년제를 지내던 
곳이다. 3충의 원형 대리석 기단 위 
에 3충의 원형건물이 서 있는 모습 
인데 높이 38m. 직경 30m이다. 기년 
전 안에 있는 皇写宇는 역대 황제의 
위패를 둔 곳인데. 명나라 嘉靖帝 
때 세워졌다. 이곳의 回音壁과 三音 
石이 유명하다. 間丘壇은 천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장소로 바깥은 4각. 
안쪽은 둥근 2중의 담장으로 둘러싸 
인 3층의 원형 대리석단이다.

I 天安門 |
중국의 상징이자 북경의 얼굴인 

천안문은 명나라 永樂 15년(1417)에 
세워졌는데 당시는 承天門이라고 했 
다. 그 후 청나라 順治 8년(1651)에 
개축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이 
름도 천안문으로 고쳤다.

천안문은 고궁의 남문이지만 실제 
로 하나의 궁전이었다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중국 고대 건축양식과 재 
료 기술 둥이 이 건물에 집약돼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앞에 
는 도랑이 있고 석조다리 5개가 높 
여 있으며 다리 양쪽으로는 돌기둥 
이 서 있다. 옛날 이 문은 황성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金永橋 앞에서 무 
사들이 창칼을 들고 지켰다. 언안문 
성루 위에는 중화인민 공화국 國章 
이 장식돼 있고 성루 5개의 문 중앙 
에는 모택동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 
다. 명 • 청대에는 황제가 조칙을 반 
포할 때 이 문에서 의식을 거행5!



다. 마치 이를 따르듯 중화인민공화 
국 성립도 1949년 10월 1일 이 성루 
에서 모택둥에 의해 선포됐다. 경축 
일이나 큰 축제가 있으면 누상에 8 
개의 등이 내걸리고 방이면 아름다 
운 전광장식으로 빛난다. 관광객도 
계단을 통해 성루에 오를 수 있는데 
요금은 10원이다.

|天安門廣場|
천안문에서 正陽門에 이르는 남북 

8백 80m.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역사박 
물관에 이르는 동서 5백이의 세계의 
광장이 다. 총면적 은 40ha로 1백만 
명이 모일 수 있다. 1949년 건국 당 1 
시는 지금처럼 넓지 안았지만 58〜
59년 인민영웅기념비 인민대회당 혁 
명박물관 역 사박물관 둥이 낙성 되 
고 77년 모택동기 념당이 완성되 면서 
현재와 같은 ^자 형 의  외관을 갖추 
었다.

- ᄉ 民 英 雄紀念碑: 천안문광장 남 
쪽에 우뚝 서 있는 높이 32.92m의 
백옥碑이다. 1958년 5월 1일에 완성 
된 이 비석은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에 대항하 
여 싸워온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딨다고 한다. 비석 정면에는 
모택동이 쓴 「ᄉ民英雄永垂不朽■■란 
글위가 새겨져 있고 릿면에는 주은 
래의 글이 적혀 있다. 1989년 6 -4  
천안문 사태 당시 시위학생들의 지 
도부가 이곳을 중심으로 활약•했었

• 毛 主 席 紀 念 堂 : 모택동 서거 1주 
년에 세운 건물로 천안문광장 남쪽 
에 있다. 내부는 남쪽과 북쪽의 방. 
예배의 방으로 나누I 어져 있다. 북쪽 
방에는 모택동 좌상이 있고 예배의 
방에는 모택동 시신이 수정관에 안 
치돼 있다.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모택동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 
람들이 항상 만원을 이루고 있다.

• ᄉ民* 會 堂 : 전안문 광장 서쪽 
에 있다. 다른 나라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곳으로 1959년 가을에 완 
성됐다. 동서 2백6m에 이르는 넓은 
부지 위에 세운 중국 최대의 건물이 
다. 회당의 중심에 있는 훌은 1충 
좌석이 3천7백 석, 2충3천3백50 석,
3충이 2천5백20 석으로 모두 1만 석 
에 가까운 좌석이 마련돼 있고 정면 
무대는 3백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Vi다. 전국 인민대표대 
회 회장이며. 당이나 정부에서 개최 
하는 대집회의 회의장으로 자주 쓰 
인다. 또 대회장 북쪽에는 7천신 명 
의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이 마련 
돼 있다. 중국식 만찬이라면 5천 
명, 칵테일 파티라면 1만 명이 등시 
에 참가할 수 있다.

• 中國歴史博物ffi 革 命 博 物 館 :
천안문 광장 등쪽에 서 있는 건물로 
왼쪽이 역사박물관. 오른쪽이 혁명 
박물관이다. 역사박몰관은 원시사회 
관, 노예사회관과 봉건사회관으로 
나누1어져 있다. 혁 명박물관은 1840 
년 아편전쟁에서 1919년 5 .  4운동에 
이르기까지의 구민주주의혁명과
1919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신민주 
주의역명의 두 시기로 나누1어져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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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宮 I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 황제가 살 

던 자금성이 그대로 고궁박물이 되 
었다. 이 건물은 1407년부터 1420년 
에 걸쳐 완공됐다. 둥서 7백50m. 남 
북 9백m의 사각형 건물인데 총면적 
은 72만m1, 방은 9천 개 이상이다. 
하루에 방 한 칸씩 잔다고 해도 27 
년이나 걸리는 곳이다. 이것도 원래 
계획했던 규모에 북쪽 神武門까지 
일직선으로 前三殿과 後三殿이 나란 
히 서 있다. 전삼전은 太和殿. 中和 
殿. 保和殿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국가적인 행사나 의식이 베풀어졌는 
데 外朝라고 하였다. 후삼전은 乾清 
宮, 交泰殿. 坤寧宮을 가리킨다. 항 
제는 여기서 직무를 보았고 황후나 
궁녀들의 거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일대를 內廷이 라고 불렀다.

고궁의 남쪽 천안문에서 들어가면 
서문을 거쳐 세계 최대의 성문인 午 
門에 이른다. 午門은 옛날에는 황제 
가 죄인을 처형하는 형장으로 사용

했던 문이다. 높이 38m, 두께 36m의 
터널형 문이다. 오문을 지나면 內金 
水備라는 대리석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외조의 첫문 태화문 
에 이른다. 그 앞의 태화전은 중국 
최대의 목조건물인데 건물 전체에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대의 출정식, 황제 즉위식. 
명절 축하예식 둥이 이곳에서 행해 
졌다.

중화전은 태화전의 행사에 참여한 
왕제가 휴식을 취하던 곳. 가로 
50m, 세로 20m로 두|쪽 돌계단이 중 
앙에는 고궁 최대의 대리석 조각인 
I I 彫石이 있다. 길이 17ra, 폭 3m. 
무게 2백50t의 거대한 조각에는 아 
흡 마리의 용이 바다. 구름. 산을 
배경으로 조각돼 있다. 이 한덩어리 
로 된 거대한 대리석을 남방에서 캐 
내 얼음이 어는 겨울에 얼음길을 만 
들어 운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왼 
쪽으로 돌아가면 九龍壁, 珍寶館 등 
이 있다.

보화전 뒤에 있는 건청문이 내정 
의 출입구다. 내정은 황제, 황후, 
궁녀가 생활하던 곳으로 건청긍, 교 
태전, 곤녕궁이 중심이다. 건청긍 
중앙은 황제의 보좌가 있고 정무를 
보던 곳이다. 보좌 뒤 에 는 「正ᄎ光 
明 j 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다. 교태전 
은 황후 탄신축하행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곤녕궁은 명나라 때 황卒 
의 침소였지만 청나라 때는 황제의 
혼례장소로 쓰였다. 곤녕문으로 들 
어가면 御花園으로 통하게 된다. 이 
곳은 황제, 황후가 놀던 궁중공원으 
로 샘과 연못. 기암괴석, 나무와 꽃 
이. 누각 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 
다.

( 「중국백과」/ ( 신동아) 중에서)



최근중국동향

종교

*  섬서성 지 하 교 회 가  엄중 
한 제 재 를  받 다 .

훔콩중국교회연구원에 의하면 
금년 이래 섬서성에서 천주교 지 
하교회 단체의 성직자 다수가 구 
속되었다고 한다. 周至교구의 范 
玉飛 주교는 자신의 교구내에 있 
는 한 여관에서 김■금되어 왔는데 
이는 부활절 미사 집전 이후 공 
안원에 의해 납치당한 후 지금까 
지라 한다.

이 일 이후 공안원은 다시 다 
수의 천주교 신부를 구속한 바 
있는데 신부들은 공산주의 사상 
학습에 참석한 뒤 중국정부의 천 
주교도 정책에 관한 주의사항을 
들은 뒤 석방되었다고 한다. 또 
한 봉상(鳳翔〉교구의 이경봉(李 
鏡峯) 주교도 부활절 미사 이후 
학습에 참가토록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행동의 구속을 받 
은바 있다.

훙콩 천주교 소식에 의하면 漢 
中교구의 余成梯 주교의 행동도 
제한을 받아 본향( 本鄕)을 벗어 
나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余주 
교는 89년 11월 지하주교단 조성 
사건으로 체포된 바 있는 주교 
중 한 명이었다. 그 이듬해 7월 
까지 그는 섬서성에서 구금당한 
바 있는데 1개월 후 또 다시 실 
종되었다. 아마도 구류되어 1월 
까지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 公敎報 92.8.28)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中國 西 北 部 에 서  아둥 들  
도 교 리 반 에  참 가 하 다 .

중국의 18세 이하 아동은 입교 
나 학습이 불가하다는 종교정책 
으로 인해 대다수 지 방 초,중고 
생의 교회나 절의 종교집회 참가 
가 제한을 받고 있다. 섬서성의 
한 향진(鄕鎭)정부는 심지어 불 
신자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둥학 
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팡•에서도 중국 서 
북부에 위치한 두 개의 천주교구 
에서는 여전히 여름방학 아동교 
리반을 열고 있다.

참가하는 아동은 8세에서 15세 
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통 
천주교 가정 출신이고 이미 영세 
도 받은 상태이다. 이 중 한 교 
구의 수녀는 ••부모는 아이들의 
신앙을 더욱 신실히 하기 위해 
교리반에 출석시킨다” 라고 말하 
고 있다. 아동들은 성당에서 간 
단한 교리와 중국어 미사지식과 
〈敎宗萬歲〉와 같은 성가를 배운 
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 敎宗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고개 
를 젓기도 한다.

또 한 교구의 책임자는 "수업 
시 지방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 
해 문을 닫아 놓는다.” 라고 말하 
고 있고, 여름 교리반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교리반 출석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
(公敎報 92.9.11)

* 대특 종교인사들이 극좌 
관원들에 의해 압제를 받다.

中國政協宗敎事務委員會는 9월
3일 북경에서 이틀 간에 걸친 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기 
독교. 불교. 도교 및 회교의 영 
수나 대표들이었다. 회의중 중국 
불교협회 회장 趙撲이 중앙 및 
지방관원들이 종교문제를 처리하 
는 데 있어 극좌사상을 띄고 있 
음을 밝히자. 불교협회 부회장 
周紹良도 합법적 종교활동도 정 
부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밝S  
다.

몇몇 정부 부처는 심지어 사원 
의 향유비( 香油錢)까지 강제로 
자신들에게 빌려주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다. 周紹良은 계속해서 
정부당국은 때때로 사원이나 기 
타 부근에서 거행되는 제반 활동 
도 정상적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저촉되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 
했다. (明報 92.9.8)

* 교구도 경제 특구 발전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 당국이 위임한 산두(仙 
頭)교구의 蔡體遠 주교는 仙頭경 
제 륵구의 최근 발전에 따라 천 
주교도 이득을 얻고 산두륵구 설 
립 이후. 과거 10년 간 천주교도 
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 
음을 밝혔다. 상공업부문 기업에 
종사하는 천주교도들의 소득은. 
과거를 월컨 뛰어넘고 있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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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도 더옥 만은 지원을 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80년에 경제특구가 설립 
된 이후 건축재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교우는 성당신축기금으 
로 인민폐 10만 원을 언금했다고 
한다.

油頭교구는 仙度의 聖若瑟주교 
당에서도 자동차로 약 30분 걸 리 
는 거리에 또 한 성당을 건설하 
여 인근과 산두시 근교에 사는 
신자들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교구내의 젊은 천 
주교도들은 사제로서의 언신에 
마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경제부훔의 반대영향도 나타내 
보이고 있다. 蔡주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촌지역의 
뜻있는 성직교우 발굴에 힘써야 
할 것율 설파했다.
(公敎報 92.8.21)

« 중국 삼 자 교 회 와  a 력 
주장

중국선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중국삼자교회에 대한 편건을 정 
리하고 공식적인 관계로서의 협 
력율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왔다.

이는 중국정부 통제하의 삼자 
교회보다는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활등을 벌이던 한국교회 선 
교활동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 
다.

한국기 독교선교단체 협 의 회 가 
I I 월26일 한국교회1백주년 기념 
관에서 개최한 선교문제 연구회 
에서 박상중 목사(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와 이삭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는 한 • 중수교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중국기독교와의 관계 
도 공식적인 면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한 목소리.
(크리스찬신문 92.12.5)

* 중 국 . 自 f f lᄉ 신학교육 항
의

중국은 외부인에 의한 종교 활 
동을 여전히 「침투」행위로 간 
5 6 -------------------------------------------

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민이 외국에서 목사 안수 
를 받고 집회를 하는 것도 강력 
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선교관련인사는 한국에서 목 
사 안수를 받고 현지 목회를 하 
기 위해 귀국한 중국국적의 
목사에 대해 집회를 못하도록 규 
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좀지 있 
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 다.

중국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신학교육을 시켰는지 
또 한국교회가 자격 없는 사람을 
2-3개월 훈련시켜 목사. 장로로 
안수해 보내는지를 물으면서 이 
같은 처사는 한국교회가 중국사 
정을 모를 뿐 아니라 중국교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기독교연합신문 92. 12.12)

* ••중국상황에 맞는, 중국인 
위한" 기독교 주창

중국기독교협의회 팅 주교는 
"자급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협 
의회에게 있어 최근 중요한 논제 
가 되고 있다. ••고 야미드 뉴스 
서비스에 밝혔다. 팅 주교는 한 
통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 40년 
동안 자급. 자치, 자전의 3자 원 
리는 중국 교회로 하여금 중국인 
과 등일시되고 중국의 상황 속에 
서 스스로 성육화하는 것을 가능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과거 10년 간 중국에서 교회의 
중가와 성장은 목회자와 신학적 
훈련을 지원하는 어려움율 포함 
하여. 경제적 문제를 일으켜 왔 
다. 일부 지역협의회들과 개별 
교회들은 해외로부터의 기금을 
추구해 왔고,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 기금을 허용하러는 정부 당 
국과의 협력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 그러나 교회는 단지 사회기관 
으로만 존재하지는 안는다.” 라고

잉 주교■는 말하며. ••교회는 그리 
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경제적 
상황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위에 
둘 수는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교회의 본질과 근본 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가 
운데 중국 기독교인의 요청에 최 
선을 다해 얼마나 봉사할 수 있' 
는가를 알아야 한 다 ."고  주장51 
다. (크리스찬신문 92.12.19. 
복음신문 93.1.3)

* 종교학부 포함 실크로드종 
합대학 ••개강”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기독 
교학과를 비롯한 종교학부를 포 
함한 종교대학으로 지난 10월 10 
일 개교한 상해 실크로드대학교 
( 이사:조두하 목사)가 93년 3월 
개강을 앞두고 한국유학생을 모 
집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3. 1.10)

* 중국선교 재정비 필요
최근 중국 수교와 국내의 목회 

자와 교단들이 중국에 무분별하 
게 교회를 설립하여 가정교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안 것으로 지 적 
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변화와 함께 각 지방정부에 
" 삼자교회” 등록을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편한을 줌에 따 
라 한국의 교회들이 지방정부에 
교회 등록을 신청하여 “ 삼자교 
회••를 세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선교전문가에 의하면 "아직도 
삼자교회는 정부 통제하에 있어 
교회의 자율적 운영이 없으며 오 
히려 이를 통해 처소 교회의 성 
도들이 믿박을 받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음신문 93.1.10)

* 중국지하교인들 크게 위협
중국정부가 기독교인들에 다시 

핍박의 칼날을 위두르고 있는 것



으로 밝허져 중국선교에 더욱 어 
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 
다.

최근 미주 크리스천 저널이 중 
국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 
은 급 진 적  사회주의 노선을 선 
택, 경제성장이라는 구실 아래 
국민들의 단결을 촉구하며 지하 
교회 교인들에게 반민족적 누명 
을 리워 무서운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보면서 사상적 단속을 심 
화. 외국 사조는 물론 선교를 철 
저히 단속하는 것은 그들이 체제 
유지를 위한 한 방편임은 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점차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문화혁명 당시보다 더 어려운 형 
편에 처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 
다고 만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중국투자 1억弗 넘을 듯
올 들어 국내기업들의 對中國 

투자가 크게 늘어나 연간 투자실 
적 1억 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 
고 있다.

재무부는 5일 내놓은 「對중국 
투자현황」에서 올 들어 지난 9 
월말까지 국내기업들의 對중국 
투자실적은 모두 1백8건 9천4백 
74만 달러( 실제투자기준)로 작년 
전체실적 69건 4천2백46만 달러 
를 금액 기준으로 2 배 이상 님어 
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2.12.6)

* 韓-中 경협확대 합의
한국과 중국은 현재 중국이 추 

진중인 제S차 5개년 계획(91-95 
년)의 각종 투자사업에 한국기업 
이 참여할 수 . 있도록 양국 정부 
가.적극 지원하도록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현재 중국에는 여 러 가지 통계 
기록이 있지만 개신교인이 6천3 
백만. 카돌릭이 1천2백만명이 있 
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독신보 93.1.16)

* 中 國 . 종교에 篤관심 역설
중국 공산당내 문화와 선전부 

문 최고책임자인 李瑞環 정치국 
상무위원은 종교가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유익하다고 역설했다 
고 공산당 기관지 ᄉ民日報가 20 
일 보도했다.

李瑞環은 종교지도자들에게 행 
한 연설에서 「종교는 번영과 안 
정에 중요한 것이다. 종교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고 인민일보는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종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간부들은 
이 문제를 그들의 의안으로 삼아 
야 한다」고 지적했다.

1월중 대규모 민-관합둥 투자조 
사단을 중국에 보내겠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각 省과 
지방정부도 앞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활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2.12.8)

t  연변 국제공항 한 -중  합작 
건설

중국 길림성 연변에 지금까지 
의 한-중 합작프로젝트 사상 최 
대규모가 될 국제공항이 99년까 
지 건설된다고 이 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한국의 ( 주)만광개발이 
밝혔다.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92.12.1)

* 中 S  복수여행허가대상 확
대

정부는 U 일 중국 및 미수교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위

그는 종교가 소수민족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사이며 국가의 단결 
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종교를 
억압해 왔으며 티베트 자치구와 
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종교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돕고 
있다. ( 한국일보 93.1.21)

* 중국 연변 자치주 종교국 
장 초청

95민족통일희 년대성회 ( 총재 : 신 
현균 목사)는 지난 18일 팔레스 
호텔에서 93년도 제 1차 정책위원 
회를 열고 새해 예산 3억 원을 
통과 시키고 중국 연변자치주 종 
교국장( 김룡민)을 초청하여 한국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중국을 방 
문하여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섭키로 했다.
(크리스찬신문 93.1.23)

.해 복수여행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여행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허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일보 92.12.11)

* 中國경제 2010년엔 세계
最强

중국이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 
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17년 후 
인 201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 
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도 전망됐다.

따라서 이같이 거대한 중국경 
제의 등장은 앞으로 서방의 정책 
입안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며 우리 나라 경제에도 상당 
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무부는 5일 중국개혁에 대한 
각종자료를 요약정 리 한 「중국 의 
개혁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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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국경제의 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일보 93.1.5)

* 한 국 . 靑天白日旗 게양금
지

台병 華攝들이 대만의 국기인 
青天白曰旗룰 한국내에서 게양하 
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치는 韓. 
台灣간 관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대만 外交部의 章孝嚴차관이 10 
일 강력히 경고51다.

이같은 경고는 한국이 오는 15 
일부터 대만 화교들이 靑天白曰 
旗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뒤이어 나왔다.
(국민일보 93.1.11)

« 中 ff l® . 韓 ®에 올 지사설
치

中國의 중앙은행인 中國銀行 
(B0C)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편

승. 올해 韓國을 비롯 동남아국 
가에 지사 또는 합작 은행을 설 
치 할 것이 라고 B0C 부총재가 9일 
밝였다. (국민일보 93.1.11)

* 親-中교역 올 1백35억弗
盧載源 駐中대사는 r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은 85억 달러로 당 
초 예산액인 1백억 달러에는 못 
미쳤으나 91년에 비해 50% 정도 
나 신장됐고 율해에는 1백3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 
다.

s . 대사는 對中투자와 관련 r 
91.92년 2년 동안 중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4백32건, 3억4천3백 
만 달러이며 올해는 7백 건을 목 
표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형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2.1.16)

* © 03상품 中ff l서도 “ 평가
절하”

무조건 팔고 보자는 「성급한 
商魂」이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 
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 
고 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화 
돼면서 국산 전자제품이 중국에 
대량 유입되고 있으나 수출 중개 
인인 훔콩 상인들의 무성의. 국 
내 업체의 애프터서비스망 미확 
보, 사후 관리 부재 둥으로 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는 것. (국민일보 93.1.18)

정치

* 中 r 天安門」띠! 좌천者 
중용

중국은 인민해방군 충사령부의 
인사 이등을 완료했으며 이번 인 
사에서 군사령부를 비롯한 공군. 
해군. 무장 경찰부대. 각 軍區에 
걸쳐 70% 가량의 사령관이 자리 
를 옮긴 것으로 밝허졌다고 일본 
의 도코( 東京)신문이 13일 北京 
발로 보도했다.
( 한국, 국민일보 92.12.14)

* 中因파 대대적 谢正운동
중국은 현재 全軍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r 紀綱 嫌正」운동을 
벌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일본 
의 교도( 共同)통신이 解放軍報를 
인용, 北京발로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방군보는 
이날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일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우수한 
전통을 발후1하고 廉潔한 정치를 
건설하는 결정 ’ 을 채택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중국軍이 기강숙정 
5 8 -------------------------------------------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92.11.27)

« 강경 黨선전부장 해임
중국공산당은 지난 89년 天安 

門 민주화시위 이후 문화 언론매 
체에 대한 강경란압을 주도해온 
黨선전부장 王忍之를 해임하고 
후임에 최고 실원자 部小平의 측 
근인 통일전선공작부장 丁關根을 
임명했다고 소식통들이 3일 밝혔 
다.

王의 해임은 中國공산당 이데 
올로기의 파수문 역할을 하는 당 
기구들내에서 강경 보수파들에 
대한 경질조치의 일한이다. 
(조선일보 92.12.4)

* 중국 개혁-개방바람 내륙 
지방 확산

중국정부가 연해개방도시와 둥 
둥한 수준의 우대 정책을 成都市 
( 四川省)와 鄭州市( 河南省)둥 20

개 도시에도 확대-적용키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의 개방 물결 
이 태평양연안지역에서 내륙지방 
으로 북상할 전망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급격한 개역-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투자 
가 집중된 연해지역과 그렇지 못 
한 내륙지역간 경제격차가 갈수 
록 확대, 사회문제가 빚어져 왔 
다. 이같은 역기능을 깨달은 중 
국지도부는 내륙지역경제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 r 準특구우대 
지역」을 새롭게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들에 대한 외국 기업진출 
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조선일보 92.12.7)

* 中國 10년내 航母보유
중국국가주석 楊尚昆은 중국이 

南中國海에서의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 앞으로 10년내에 적어도 1 
척의 항공모함을 도입. 실전배치 
할 계획이라고 밝쳤다고 흉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14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 
12.14, 경향신문 92.12.15)

» 려-中 전분야 관계발전 합
의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訪中 이틀째인 18일 李觸 中國 
총리 및 江澤民 공산당 총서기. 
楊尚昆 국가주석 둥과 차례로 만 
나 평등 호혜 친선 원칙 아래 군 
사부문과 핵의 민간부문 활용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92.12.19)

* 14중국에 경제압력”
빌 클t !턴 美대통령 당선자는 

22일 中國의 인진상황 및 훔콩 
문제개선 둥을 위해 北京측에 경 
제적 압력을 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클린턴 당선자는 이날 TV로 방 
영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훔 
콩에 사는 이들이 어떤 삼을 영 
위해야 할지를 심각히 고려할 것 
J 이라면서 무기확산저지 등에 
대한 美 新행정부의 정책은 「확 
고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문화일보 92.12.23)

* 中 國 , 吾일회담 추진
중국은 대만과 통일을 논의하 

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간 
회담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자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가 보 
도했다. 7일자로 발행된 이 잡지 
는 흉콩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 
용, 중국 지도부가 최근 이같이 
결정했으며 江澤民 공산당 총서 
기가 신년초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서 발표하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 
에 발표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3.1.7)

* ras小平달력」 회수소동
중국에서는 年初부터 都小平의 

사진이 실린 달력을 회수하는 소 
동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6일 지난해 상해를 방 
문한 등소평의 모습이 담긴 93년 
도 달력에 대해 비)포 중지 명령 
을 내렸다.

南巡講話에 나섰던 등소평의 
모습울 6장이나 담은 이 달력은 
군기관지 上海自由報가 발행한 
것이다. 관계 당국은 이 달력이 
鄭小平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 
고 上海 自由報 측에 달력 의 공공 
배포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으 
로 보도됐다.
(조선일보 93.1.8)

경제

t  올 중국무역 10%증가
1.500억 $
중국의 올해 무역규모는 지난 

해보다 10% 중가한 1천5백억 달 
러에 이를 것이라고 중국 관영 
英字紙인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 
했다.

지난해 13位의 무역국이었던 
중국이 조만간 10位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차이나 데일 
리는 수출이 매년 씩 중가하 
면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수출이 
15.8* 중가했고 무역규모는 1천3 
백57억 달러로 81억 달러의 무역 
수지 혹자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92.11.11)

* 길림성 防川村 육성 계픽
중국은 中國- 러시아-북한 둥 3 

국의 국경교차지역인 吉林省 揮 
春市의 防川村을 앞으로 「北方

의 훙콩」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라고 흉콩의 핀위지 明報가 3일 
보도했다.

明報는 朝鮮族 自治州의 한 작 
은 마을로 행정구역상 揮春시에 
속하는 防川은 동쪽으로 러시아 
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해 있어 
中國 러시아 북한 3국의 국경교 
차지역이라고 지적하고 北京 당 
국은 두만강 하류개발계획과 함 
께 防川을 「북방의 흥콩」으로 
육성할 야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 
다. (조선일보 92. 12. 4)

* 中國 올 12% 成長
中國의 李艘 충리는 중국의 올 

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를 
월씬 넘어선 연 12%에 이를 것임 
을 인정했다고 관영 언론들이 27 
일 보도했다.

李鹏 총리는 지난주 열린 한 
경제관련 회의에서 중국의 92년

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防 
와 수정목표인 9%를 크게 뛰어넘 
는 12%에 달할 것임을 밝혔다고 
국영 TV뉴스가 27일 전했다.

(국민일보 92.12.28)

* 中國 , 交通분야 개방 확대
中國은 교통 및 운수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 교 
통, 운수시장의 對外개방 폭을 
크게 확대, 외국기업의 도로. 철 
로 및 항만시설 건설과 경영 참 
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훔공 文匪 
報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 교통부 
장과 철도부장의 말을 인용, 중 
국은 앞으로 국내교통 및 운수시 
장을 더욱 개방하여 외국기업의 
교통, 운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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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a  소매시장 본격개방
中國은 외국인들에게 주요도시 

에서 소매상점을 경영할 수 있도 
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소매시장 
을 본격적으로 對外개방할 것이 
라고 홍콩의 明報가 12일 밝혔 
다.

中國은 외국투자가들에게 보다 
방은 주요도시에서 소매점경영과 
국영상점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 
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는 일부 
외국투자가들이 최근 중국의 6 *  
도시와 5개 경제특구에 소매시장 
을 개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 
도했다. (조선일보 93.1.13)

» 中B0 혼외정사급증 " 골치” 
中國이 혼외정사의 급중으로 

골머리를 암고 있다. 지난 13년 
간에 걸친 개방의 부산물인 반갑 
지 얀은 불청객에 발목을 잡혀 
그 대가를 록록히 치르고 있다. 
혼외정사는 이혼의 급중마저 초 
래, 가정을 뒤흔드는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나 별 대비책이 없 
어 中國지도부의 마음을 답답하 
게 만들고 있다.

(문화일보 92.12.8)

* 中®은행 내년부터 통콩화 
폐 발행
. 中國은행이 94년부터 훔공에서 
화폐발행을 시작한다고 흉콩 신 
문들이 13일 보도했다.

중국은행의 발진계획은 현재 
흉콩 입법국의 승인과 실무적 협 
의를 남겨두고 있다. 옹콩화폐는 
현재 훔콩상하이 은앵이 훔콩 총 
통화의 85%를 발행하고 나머지 
15%는 스맨다드 차터드은행이 발 
행하고 있는데 中國은행이 제3의 
발진은행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은행간의 발진비율이 재조 
정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93.1.13)

« 中® . 관영신문 1면에 
「나체」 첫 게재

中國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1 
면에 처음으로 가슴을 거의 드러 
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섹스에 
관한 기사가 전면 게재돼 화제.

문화부가 발행하는 r 中國文化 
報」는 4일 배포된 구랍 31일자 
에서 그간의 보수 색채의 지면을 
과감히 깨면서 톱 뉴스로 포르노 
性 사진과 함께 유명한 글래머 
배우인 리쇼킹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것. (국민일보 93.1.5)

* 中國 . 吾콩서 화폐발행
중국의 외환은행격인 中國銀行 

이 94년부터 흉콩에서 화폐발행 
을 시작한다고 흉콩신문들이 13 
일 보도했다.

중국계의 ᄎ公報와 文腫報를 
비롯한 신문들은 훙공 행정국이 
12일 중국은행의 화폐발행을 승 
인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중국은 
행은 94년부터 r 훔콩 상하이은 
행」과 「스텐더드 차터드은행」 
에이어 흉콩 제3의 발진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93.1.14)

사회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 오늘날 중국은 성도의 숫자가 날로 

늘 어 , 흘러나온 중국당국의 통계로 
도 신구교인 약 7천 5백만 명에 이 
르고 있으나 중공당국 문서자료에 
따르면 운련지부를 습격하고 가정교 
회를 폐쇄하도록 협박하고 있다.
•주님께서 중국의 정치상황을 주장하

셔서 하루 속히 중국에 복음이 자유 
톱게 전파되고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2. 중국절강지역 특히 은주에서 교회들 
이 그곳의 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급 
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한 다 . 그러나 
그 외곽지역의 삼자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록 가정교회들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
•주님께서 절강지역의 교회들이 더욱

온전한 부훔을 이루게 하시고 핍박받 
는 미등록 가정교회를 보호하시고 친 
히 인도하시길

3. 운남지역의 곤명자치구의 가정교회가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당국의 폐쇄조 
치에 위축되고 있다.
•주님께서 이곳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7그를

4. 중국당국이 해외 각 선교단체들의 선
교자료의 중국내 유입을 파악하고 그
에 맞선 각종 규제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
• 주님께서 전세계의 중국을 위한 선교 

단체의 활등에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 
시어 중국성도들에게 필요한 선교지원 
이 막히지 않도록 도우시길

5. 하남 , 혹륨강성, 산서. 강소. 섬서 
등 여러 지역에서 가정교회의 집회
가 봉쇄당하고 성도들이 체포. 구 4
금 . 구타당하는 사태가 연이어 일어 #
나고 있다.

• 주님께서 이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종 느 ᅳᅳ 
교적 박해를 막.아주시고 핍박당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 °  4
전해지도록 도우시길

6. 중국의 6천3백만 명에 달하는 개신교 
성도가 성경을 손에 쥘 수 있으려면 
교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도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
•주님께서 성경발간 부수를 제한하고 

있는 중국당국자들의 정책을 바꾸도록 
역사해 주셔서 중국성도들이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게 도우시길

7. 중국선교에 있어 중국 삼자교회에 대 
한 지금까지의 편견을 정리하고 공식 
적인 관계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오고 있 다 .
•주님께서 한국교회에게 특별한 지혜 

와 인도하심을 주셔서 중국 상자교회 
와 지혜롭게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 
로 말미암아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내 
정식 진출의 길이 열리도록 도우시길

8 . 한중수교 이투 최초로 기독교학과를 
포함한 종교대학으로 개교한 상해 
실크로드 대학고에서 3월 개강을 앞 
두고 한국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 주님께서 선교의 비전이 있는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학원사역에 적극 
적으로 헌신토록 인도하시길

9. 중국 정부가 연해 개방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우대 정책을 성도시와 정주시 
둥 20개 도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 
다.
•주님께서 이 개혁 개방의 길을 따라 

복음이 중국 전역에 들어 갈 수 있도 
록 도우시 길

10. 한국내에 중국선교률 위한 여러 선 
교단체와 문련원들이 있다.
' 주님께서 이 선교단체들이 교회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행하게 
하시고 이 속에 언신되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길 ■

11. 중국선교에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루원이 요청되고 있다.

16, • 주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언신된 기도의
1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중국을 위한 
f  기도회가 끊이지 안도록 도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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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알
* 지12기 중국선교운련생 모집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에 

서는 중국선교를 지망하는 분들을 위한 제 
2기 중국선교 훈련학교를 3월 2일부터 개 
설하고 원생을 모집합니다.

중급반과 초급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 
정이며. 선교중국어의 집중적 훈련과 중국 
선교 일반을 다루게 될 훈련학교에 밥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594〜 8038. 533〜5497
중국어문선교■회로 문의 바랍니다.

« 오엠 (O.M) 연례선교수련회
한국오엠선교회는 미전도지역인 중앙아 

시아 소아시아 및 중동 일대를 비롯한 이 
슬람 선교에 역점을 두어 “ 중앙아시아 및 
모슬렘세계 접근" 이라는 주제하에 줄리앙 
리드스론(중동사역 20년) 둥을 강사로 2월 
22일( 월 ) 〜27일( 토;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오엠국제선교회 전화 568〜

1436로 문의해 주십시오.

^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2월 22일( 월) 7시 

종로5가 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노봉린 
박사(아시아연합신학원 교수. 기독교21세 
기운동 총무)를 강사로 모시고 •기독교21 
세기운동과 중국선교’ 라는 주제로 중국선 
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사항은 594 
〜 8038

* 방한중국교포 선교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 사랑의 집•과 ‘복 

음전도단•은 매주 화요일 방한 중국교포를 
우|한 전도와 남대문 교회에서의 전도집회 
(중국교포선교협의회 총무 강성실 목사님 
인도) 및 •사랑의 집’ 양육사역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중국선교에 관심 있는 방은 
교회오ᅡ 성도의 참여오ᅡ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문의사항 873〜2570 •사랑의 집’

圖 03중국을  주께로』구독안내

본지롤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 
습니다. 규정상 본회의 회원에 한해서 1인 
1부씩 무료로 우송하고 있으며 그 외에 밀 
요한 부수만큼은 1부당 2 .000원씩 발간언 
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 년 구독은 만 
원)

정기구독을 원하시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 (594-8038. 533-5497)로 연 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필요한 부수만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시간에 s 리지 얀고 시간을 플고 가는 

1 삶을 살고 싶은 새해. - 헤

이번 특집은 호흡이 꽤 긴 글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선교를 하려는 분들께는 귀중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석

자꾸 늦어져서 죄송 또 죄송. 위하여 기 
도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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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 H H 중 국 운 ^ 현

M . T . L  f o r  C H I N A

서기 2000년이 되면 중국은 기독교 역사 이래 최대의 추수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中國語文宣教會는 중국선교를 위한 헌신자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추수사역에 충성된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선교지 언어인 중국어 훈련께 초점을 맞추어 일상회화는 
물론 전도> 양육, 선교에,:필요한 선교중국어 습득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 중국교회와 중국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바람직한 
중국선교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시행 
착오_를 최소화한다.

• 선교실습을 통하여 중국어 전도_ 중국어 양육,
중국어 설교 등 실제사역 능력을 배양한다.

位验寒®

• 개교회，교단선교회, 학생선교단체, 일반선교단체에서 
위틱하는 중국선교사 지망자.

•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전임 또는 평신도 선교사 지망자. 
•국내 중국선교 전문사역(선교행정, 연구사역, 문서사역, 
교육훈련 사역 둥) 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

• 선발 : 본 훈련원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교육내용

과정 및 기간

»국내연수과정 : 3월〜7월(21주)
1. 주간과정 : 3. 2 -7 .24  (매주 월，화，목, 금

08:00〜12:20，토 15:00〜 18:00)
2. 아간과정 : 3. 2〜7. 24 (매주 월, 화，목, 금

19:00〜21:00，토 15:00〜 18 :00)
3. 주말과정 : 3. 6〜7. 24 (매주 토 15:00〜20:0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현지연수과정 :9 월〜11월(10주)

m m m m m
►본 훈련원 강사진 
* 중국선교 전^가 다수

•  선교 중 국 어 : 초급중국어 i ,n ,  사도신경,주기도문,사영

리我的第一本聖經교재,중국어 찬양 信 
仰讀本,중국어회화,한문,중국어설교연습 

. 중국 선교특강: 중국교회사, 중국종교정책, 중국교회
현황 동북조선족선교, 중국지 역별선교현 
황,중국선교 사례연구,한국교회의 중국 
선교 전략,중국문화이해,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현황 등

• 선 교 일 반 : 선교와개인관리,시간관리,전문인선교,
개인전도훈련, 후원자 관리 및 기도편지 
타문화권의 생활과 적응, 타종교 이해, 
팀윅훈련 작성법,및 리더쉽 훈련 둥.

• 국내선교 실습: 중국교포초청 전도집회，
인천 중국선박 승선 사역.

• 현 지 연 수 : 공동체 훈련, 현지 어학연수, 문화적옹
훈련, 선교답사 여행.

• 제출서류: 훈련원 소정양식 1 통,
교회 • 교단 혹은 선:우회 대표 추천서 1 통,
개인신앙고백서 (2o6자 원고지 5 ~ 6 매) 
반명함판사진 1 매

• 접수마감 ： '93. 2. 20 (토) 12 :00
• 참 가 비 : 주간과정 70만원 /  야간과정 45 만원

주말과정 25만원(현지 연수 경비는 별도)
• 등록 접수비 (3만원) 를 온라민이나 지로로 납부하고 

전화로 신청바람. 개강당일 (’93. 3. 2) 잔액 납부.

• 문의 및 접수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 7  신우B /D  302호 
중국어 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 594-8038, 533 - 
FAX ： 599 -2786

5497

•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84-01  -0 2 8 3 -6 2 5  
(수취인 : 중국을 주께로)

지로 구좌 7602362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훈련원 사역 외에도 교육사역，연구사역，문서사역,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사역, 
「사랑의집」사역，인천중국선박승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中 國  語  文  宣  敎  會



中國語文宣教會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

• 교육사업 : 선교지 망자들을 위한 중국어학훈련, 선교중국어 교재

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업 :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 개최，선교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 번역 및 출판사업 : 각종 선교책자 번역，회지발간 및 

각종 관계서 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방한중국교포사역 : 전도집회 및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________________

고 문 / 방 지 일 목 사  
대 표 / 박  진 국 장 로  
총 무 / 이  요 한 

부 총 무 / 김  광 석 
사무 간 사 /남  경 화 

교육부간사 /  안거안 •김성순 
번역부간사/빈  미 정 
연구부간사/석 은 혜 
출판부간사/  박혜영 • 김준미 
중국선교훈련원총무/장  혜 숙 

협력 간사 /  베다니 엘 . 윤승일 

파송연구원/주  안 도 
파송선교사/  정선영 • 박애린 • 예보람 
협력선교사/고대위 • 주성지 . 강성광 

인천지부간사// 주 미 애

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중국을 주께로

CHINA TO GOD

발행인/박진국 

편집인/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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